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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수많은 브랜드 중

당신은 소비자에게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나요?

잠깐의 인기를 넘어 오래오래 사랑 받는 브랜드로,

광고를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세요.

27년 광고전문가 KFN애드콤이 

귀사의 사업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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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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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월 만해도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연석회의가 주최한 ‘가맹

사업법 개정촉구대회’, 바른정당 갑질근절특별위원회의 정책간담회 

등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여러 행사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긴

장하고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 움직임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쏟아냈

고 정부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는 강경한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상정했고 국정감사에서

도 프랜차이즈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 

마치 가맹사업법 개정이 가장 시급히 뜯어고쳐야할 국정개혁이자 의

정과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위기의

식과 책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촉구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

각한 이유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대부분이 규제일변도의 법안이

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가맹사업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

다. 앞서 말한 대로 여·야는 물론 공정위 등 정부까지 나서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려면 제

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도 아닌, 가맹점사업자도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산업의 변화와 정상화를 위해 상생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글로

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생혁신안을 10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뜻은 다들 알겠지

만 그 유래가 고대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흉노(匈奴)족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흉노족이 북방

의 추운 겨울에 앞서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주로 침공했기 때문입니

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 말도 살찌는 이 좋은 계절이 가장 무서워. 언

제 흉노가 쳐들어 올 줄 모르니까’ 중국인들은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

입니다. 

IMF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이 최근 여러 논

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여럿 있겠지만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지 않고 자만한 탓도 클 것입니다. 성공의 도취와 오만

이 최근에 빚어진 일탈로 나타나 결국 산업 전체의 위기로 커져 나간 

것은 아닌지 반성해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잘 관

리하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

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좋은 계절에 닥쳐올 위기를 준비해 결국 세

계 최고 제국으로 영광을 누렸던 고대 중국인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

입니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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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홍덕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

조)가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선언하고 나섰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4건에 달한다. 한

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10월말까지 가맹사업 모범 규준을 만드는 중이다.  

16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프랜차이즈는 40년의 한국 프랜차이즈와 어떻게 다를까? 협회는 미국에서도 프랜차이즈법

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호 변호사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캘리포

니아주에서 공인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약 50명의 변호사 중 유일한 동양계 변호사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주 중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장 발달한 주다. IFA(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에 따르면 2016년 말 캘리포니아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7만5887개가 있다. 이는 미국 전체 가맹점 73만3297개

의 10%가 넘는 수치다.

FRANCHISE WORLD -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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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금 예치제-가맹사업법 제6조 5항

Q: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가맹금을 받을 경우에

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또는 가맹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A: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맹점 예치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국과는 다릅니

다. 프랜차이즈 심사국에서 특별한 요구 조건 없이 등록을 허락하였다면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재정상태가 미약할 경우 가맹금 

예치, 보증보험서 발행, 모회사의 보증서 제출 등을 요구합니다. 심사자료

로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감사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그 자료는 정보공개

서(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통해 공개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와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기업활동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차원에서 모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별적 부여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제9조 5항 
Q: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

출 근거(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대기업인 경우와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에게는 의

무사항입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된 미국법의 태도와 개인적인 견해는?

A: 미국 프랜차이즈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정보 공

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정

보를 제공할 경우 이 산정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

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정보공개서에 그 내

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추가 공개 혹은 추가 의무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오래 됐고 자산 규모가 큰 가맹본부에게는 

심사국의 심사과정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는 물론 법에서 제공을 하여야 하지

만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공개내용의무가 달라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제12조 2항
Q: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을 개선하거나 위

생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간판· 인테리어 등의 교체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40%까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환

경 개선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미국법과의 차이점 및 개인적인 견해는?

A: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비의 분담의무는 없으며 다

른 정보공개서 등록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의 의무 유무는 주별로 다르다) 가맹본부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적

으로 리모델링하여야 하는 내용과 그 예상 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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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 발생 비용과 많이 차이가 난

다면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가맹계약에 의하여 정

기적으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맹본부에게 주어지는 비용 분담 

제도는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분담의무를 지는 것은 그만큼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되며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

입니다.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점포환경의 개선 의지를 저

하시킬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안정적인 질서 등의 차

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영업지역-제12조 4항
Q: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약 기간 중 그 설정된 영업지역에서 동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추가

적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비배타적

(non-exclusive)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반드시 배타적 

영업지역만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법의 법리와 개

인적인 견해는?

A: 미국 프랜차이즈 제도는 영업지역 설정을 강제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에 명백하게 기재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타적 영업지역을 인정할 경우 구체

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도 미국에서 영업권 지역 침해(encroachment)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비배타적 영업지역 계약이라도 기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에  가맹본부가 신규 매장의 장소를 설

정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균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

고 이러한 의무가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기업활동 및 사업계획을 저하시

킬 수 있어 보입니다. 

5. 광고·판촉행사-제12조 6항
Q(1):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

를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

하고 열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법의 태도와 개인

적인 견해는?

A(1): 이 부분은 미국의 제도와 유사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마케팅 기금(marketing fund)에 대하여 관리하고 집행하는 관리

자의 의무를 집니다. 가맹본부는 집행 내역을 매년 준비하여 가맹점사업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2): 미국의 경우 광고판촉비를 가맹계약에서 약정하고 실제 가맹본부가 

그 금액을 받고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A(2): 일반적으로 마케팅 피(Marketing Fee)라고 지칭하며 가맹계약에서 

그 규모를 설정합니다. 통상 총 매출의 2~5%입니다. 

Q(3): 미국의 경우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로부

터 사전 동의를 받는지? 

A(3): 일반적으로 마케팅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가맹본부의 재량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분쟁이 자주 있고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므로 일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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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를 마케팅 기금의 운영· 관리·집행에 참

여시키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참 혹은 동의를 허락하는 시스템은 각 가맹본부의 정

관 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

는 것은 아니며 가맹점사업자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수준입니

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가 있더라도 마케팅 피의 의무는 준

수해야 합니다.

6.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제14조
Q(1):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

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

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법의 태도와 개인적인 견해는?

A(1): 미국에서는 가맹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당한 이유’는 실질

적으로 상당한 계약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과거 ‘정당한 이유’는 가맹계약의 위반 및 30일

의 최후 통지요구에 대한 불이행 이후에 인정하였는데 ‘실질적이고 중대

한’(substantial and material)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며 늦어도 60일 전에 

해지 예고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2): 가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2개월 이

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A(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위반 행위를 특별 즉시해지의 조건으로 다

루고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

지로 최고를 하게 되고 그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5일 안에 미지급분을 지

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지급 거부의 경우, 가맹본부의 기본 사업운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

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5일 혹은 10일의 일반 해지통지의 기한보다 짧

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제14조 2항
Q(1): 가맹점사업자는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단체는 가맹본부와 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 요청에 협의할 의무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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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협의권을 인정하고 가맹본부에게 협의 의무를 

규정한 가맹사업법의 적정성에 대한 미국법의 태도 및 개인적인 평가는?

A(1):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적

으로 단체의 설립 혹은 가입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적법하게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그 단체를 부인할 수 없고 신의성실

의 의무에 따라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맹계약의 수정이나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체가 설립되어 협의를 진

지하게 요청하고 건의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의 주장에 관심을 가져

야 하는 차원에서 가맹본부로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Q(2):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가맹

점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영업을 중단할 권리를 제도화하려

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 국회 상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A(2):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

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회원들과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는 이

미 확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회원들을 대리하여 주

장하는 내용들이 채택되지 않다하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는 이미 확

정된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지나친 정부 규

제라고 보입니다. 가맹관계에 있어서 균형이 맞는 관계를 조성하고 자격 

없는 가맹본부로부터의 합리적인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나, 가맹점사업자

도 가맹계약체결 결정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 가맹관계를 합리

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징벌적 손해배상제
Q: 가맹사업법에 허위과장 광고나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

상제를 규정하면서 중과실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경과실에 의한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반독점법(Anti-trust Law)이나 연방거래위원회 법(FTCA) 위

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할 때, 악의나 중과실로 한정하지 않는지?

A: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 악의나 

중과실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손해며, 미국에서는 그 행

위 및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피고인의 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러한 

요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를 민사소송에서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으로 프랜차이즈법 위반의 경우나 가맹본부-가맹점사업

자 관계에도 적용이 되므로 악의나 중과실의 요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구매협동조합
Q: 미국에서는 구매협동조합의 구성을 법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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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에는 법적으로 구매협동조합을 인정하거나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

습니다. 구매협동조합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합동하여 구매하

는 차원에서 활동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더 나아가 가맹본부와 구매협동조합이 협업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바

람직한 시스템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의 재량에 따라 구매협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여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납품업체 및 가맹본부와 함께 구매활동

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10. 경업금지 의무
Q: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실무상 경업금지 의무의 시간적 범위

를 계약기간의 종료 이후로도 확장하여 약정하고 있는지? 계약기간이 종

료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무한정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각 주들의 프

랜차이즈 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의 판례 동

향은 어떤지?

A: 일반적으로 아직도 대부분 가맹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경업금지는 계약기간 중(In-term) 경업금지와 계약종결 후(Post-

termination) 경업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종결 

후 경업금지는 경쟁을 억제하고 개인 취업의 자유를 반한다는 차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경업금지를 허락하는 경우는 

사업매각 혹은 고용관계의 경우에 해당되나 프랜차이즈 관계는 예외가 적

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도 점차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

며 시간적, 지역적 그리고 실질적인 경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종결 후 경업금지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주도 있으나 법의 동향

은 이러한 경업금지를 매우 제한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11. 영업시간 단축-제12조 3항
Q: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①오전 1시부터 6시까지를 심야시간대

로 정하여 이 기간 중 영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②질병 등의 발

병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의 경우에 문

제가 되는데, 브랜드 컨셉트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영업시간 단축 수용

을 법률로 강제하는 조항이 미국에도 있는지와 이 법조항에 대한 견해는?

A: 심야시간 운영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 및 영업시간 단축요구 수용 의

무는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법에는 없습니다. 일반 영업시간 혹은 주

류판매시간 등의 특별 지역들에 한하여 규제가 있는 특정의 타주에는 있

을 수는 있으나 프랜차이즈법상 이러한 의무들이 부여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법의 기본은 당사자 간 자율적 계약을 인정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관련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

고 있어 예고 없이 영업시간을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맹본부의 영업시간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가

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심야시간의 영업에 대한 손실의 책임은 사업자 

즉,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간 단축 수용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미국 가맹본부들은 본사의 영

업시간 정책에 대하여 이미 가맹점사업자가 알고 있고 또 계약상 가맹점

사업자 혹은 직원 중 매장의 책임자가 항시 매장운영을 책임지어야 한다

는 원칙이 있으므로 질병이나 발병 등의 이유로 잠시 영업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지속적인 영업시간 단축에는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운영 차원에서 전체적인 통

일성을 중요시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영업시간 단

축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985 UCLA 경제학 학사(B.A.)

1989 사우스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1989-1995 Central International Law Firm(서울) 소속 변호사

1995-1996 Lee International IP and Law Group(서울) 소속 변호사

1996-2001 법률 사무소 개설(서울), 수석 변호사 

2001-2009 Andrew S. Kim & Associates(LA) 대표 변호사

2009-현재 Kim Shapiro Park & Lee, APLC(LA) 대표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회원

           캘리포니아주 공인 프랜차이즈·유통 전문 변호사 

저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미국편 (2009, KOTRA·지식경제부)

김성호 변호사 프로필

PR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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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is served.’ 영국 요리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몰리로보틱스의 

캐치프레이즈다. ‘미래가 (음식을) 접대받는다’로 직역할 수 있는 이 

문장에서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며 새로운 미래를 열

고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바리스타 로봇, 피자 제조 로봇, 캔디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들도 푸드산업에 접목되고 있

다. 무인 및 자율 자동차에 눈길을 뺐기고 있던 사이, 중국과 미국에

서 무인편의점이 시범매장을 넘어 상용화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프랜차이즈산업을 포함한 유통분야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

다. 주문 및 결제, 푸드산업, 무인 유통 등 프랜차이즈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4차산업혁명의 적용 사례를 찾아보자, 

유통산업도 무인 시대
세계는 지금 로봇요리사· 편의점 등 상용화 활짝

WRITE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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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사람보다 빠르다
로봇이 요리를 시작했다. 영국 몰리로보틱스는 2015년 독일산업박람회에서 요리로봇 시제품을 세상에 공개한 이후 내년 공

식 시판을 앞두고 있다. 

투명한 유리 박스 안에 양팔을 가진 요리로봇 몰리는 주어진 레시피에 따라 필요한 재료를 썰고 전기레인지 전원을 넣은 다음 

프라이팬을 올리고 재료를 넣고 볶는다. 전문 요리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함해 전체 요리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한다. 마무

리 설거지는 기본이다. 3D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했다.

사용자는 유리 박스의 터치스크린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요리를 주문하면 된다. 

몰리는 내년 가정용으로 시판되지만 향후 레스토랑, 비행기, 요리사양성학교 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www.moley.com) 

양팔을 가진 바리스타로봇도 탄생했다. 올해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메트레온빌딩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 

중이다. 믹스커피를 파는 자동판매기가 아니라 전문 바리스타처럼 원두 로스팅에서부터 물의 양과 온도를 맞춰 다양한 종류

의 커피를 만든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받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내놓는다. 사람보다 제조시간이 빠르다. 1시간에 100~120잔. 따라서 커피 가

격도 스타벅스 등 유명 카페전문점에 비해 저렴하다. (www.cafexapp.com)

이에 앞서 피자로봇이 나왔다. 지난해 초 설립된 미국 샐리콘밸리의 줌피자는 모바일 앱으로 주문 3분만에 피자를 제조한다. 

피자 도우가 컨베이어에 놓여 이동하면 소스 뿌리는 로봇, 소스 펴주는 로봇에 이어 종업원이 주문한 피자 종류에 따라 토핑

을 얹고 피자 도우를 오븐에 넣어주는 로봇을 통해 피자가 완성된다. 토핑은 아직 사람의 손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에 의존하

는 반자동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럭에 피자로봇을 탑재하고 이동하면서 주문과 함께 피자를 제조· 배송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www.zumepizza.com)

3D프린팅을 이용한 캔디도 상용화되었다. 지난해 영국 버밍햄에서 창업한 매직캔디팩토리가 바로 그것이다. 100개 이상의 모

양과 맛이 다른 젤리 캔디를 3D프린터에서 생산한다. 

(www.magiccandyfactory.com)

바이오기술 활용한 식품혁명 이끌어
푸드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이 제조공정에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공학을 이용해 음식의 재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임파서블푸드는 ‘식물+과학=고기’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스탠퍼드대학 생화

요리로봇 몰리(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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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로봇 cafex(출처:홈페이지)

줌피자로봇(출처: 줌피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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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였던 패트 브라운은 인간의 기호를 바꾸지 않은 채 건강에 좋고 쇠고기의 환경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을 이념으

로 창업했다.

쇠고기를 분자 수준까지 분석해 콩· 채소 등 순식물성 재료만을 이용, 쇠고기 패티와 유사한 식물성 쇠고기를 만들었다. 맛

과 냄새 그리고 씹는 느낌까지 쇠고기 그대로라는 평이다. 

지난해부터 이 식물성 쇠고기 패티가 들어간 이른바 헴버거를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선보인 이후 현재 50여군데 헴버거 매장

에 납품하고 있다. 콩의 뿌리혹에 있는 성분 헴(heme)의 이름을 따서 햄버거가 아니라 헴버거다. (www.impossiblefood.com)

무인 편의점 No Cash· No Staff
중국 무인편의점 시장의 성장세가 놀랍다. 

지난해 8월 광둥에 세계 최초 24시간 무인편의점 빙고박스(BingoBox· 果盒子)가 첫 문을 열었다. 

과일 전자상거래업체인 빈궈수이궈가 주도하는 빙고박스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프랑스 오샹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편의점 입구에서 스캔하면 입장이 되고 물건을 고른 후 상품 인식

대에서 모바일 결제를 하면 제품 구매가 끝난다. 상품 인식대는 국내 롯데마트 등 SSM에서 유인 결제대와 병행하고 있는 무

인 결제대와 비슷하다. 올해 6월 상하이에 진출한 빙고박스는 1년 안에 지점 5000개로 확장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올해 7월 무인편의점 타오카페를 항저우 타오바오 메이커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다. 

빙고박스와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결제 과정에서 훨씬 간편하다. 쇼핑한 상품을 들고 계산대 부스를 통과하면 부스 내 기계가 

자동으로 상품을 스캔하고 알리페이로 결제까지 진행한다. 

중국 식품 회사인 와하하와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동도 최근 무인편의점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매직캔디(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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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의 최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중국에는 빙고박스 등 20개가 넘는 무인편의점 브랜드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무인편의점 성장 배경에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보편화된 알리페이·위챗페

이 등 모바일 결제률 그리고 중국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등이 있다. 

미국의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Amazon Go) 기술을 선보였다. 시애틀 본사 빌

딩에 167㎡(약 51평) 규모의 시범 매장을 열고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 중이다. 

아마존 고에는 컴퓨터 시각화, 딥러닝, 센서 퓨전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쇼핑객은 아마존 앱을 실행하고 매장을 돌며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자율 주행 센서가 달린 원형 카메라가 쇼핑객의 동

선을 따라 그가 선택하는 상품을 가상의 장바구니 목록에 담는다, 이는 아마존 계정에서 자동 결제된다. RFID 시스템도 필요 

없고 상품 인식대나 계산대 부스도 없다.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베타서비스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무인 편의점은 쇼핑객이 결제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어 쇼핑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가 절약됨에 따라 상품 가

격 인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빅데이터 마케팅이 더 큰 위협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성(Hyperintelligent)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간과 사물, 사물

과 사물이 연결되고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융합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이 분석한다. 

제조 로봇과 무인 편의점 등 유통 분야에 접목된 첨단 기술은 주문 및 결제 앱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한 토털시스

템의 혁신을 이끈다. 이 혁신은 기존 유통사업의 틀을 전방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아니 바뀌지 않으면 낙오될 위기에 처한다.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더러 운영비를 절감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맛의 균일성)을 중

시하는 프랜차이즈산업에도 제조 로봇과 무인 시스템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편의점· 마트 등 매장 마케팅도 바꿀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기존 상품 진열이 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도 중요 요소로 

고려했다면 무인 편의점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폐기하고 대체해야 할 재래 경험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껌 종류의 상품은 결제 대기 시간에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결제대 앞에 배치하는’ 진열 공식이 대표적이다. 

무인 편의점에서 모바일 결제로 축적되는 데이터는 현행 POS시스템에 추출되는 데이터와는 격이 다르다. 개인 맞춤형 서비

스를 위한 최적의 정보가 매일매일 쌓인다. 이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유통업 마케팅에 중요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유통 분야에서 주도적인 업체들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과거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옮겼던 IT기업들

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무장하고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IT기업들의 동향과 그 영향에 대해 예의 주

시해야한다.   

 

매직캔디(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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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78명

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불법파견에 대

한 첫 법적 판단으로 동종 베이커리 등 이와 유사한 계약형태의 업체로 확산될 공산이 커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관리 전반에 본사가 관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이하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는 파

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형식상 가맹점과 도급계약의 형태이지만 본사가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

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상 본사는 파견대상 업무 위반, 협력업체는 무허가 파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불법파견…‘5378명 직접 고용하라’
고용부 시정명령, 동종 베이커리 등 유사 계약 업체로 확산될 공산 커 파장 예상

WRITE  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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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판단했다.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면 적법도급에 해당하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국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11곳, 직영점· 위탁점· 가맹

점 56곳 등 6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지휘· 명령한 근거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시행했고,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한 출근시간 관리 등을 열거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

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

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특수성 반영안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

이다”며 “고용부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명령 사항을 수용할지 결론

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세한 협력업체와 가맹점의 특성과 본사와 가맹점의 특수한 계약관계에 입각

하여, 본사가 전반적인 제빵기사 인사 관리의 기준을 컨설팅해 준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한 가맹본부의 관계자는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강화하고 있는데 웬 날벼락”이라며 “이제는 본사가 가맹점을 아낌없이 지원할 때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냐”고 한숨을 지었다.   

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

인하고 협력업체에게 조속히 지급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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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국내기업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의 2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 중 

42.5%가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당하는 분야가 프랜차이즈다. 2016년 정부에 접수된 

상표 무단선점 및 모방상표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프랜차이즈기업이 467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 250건, 화장품 145건 등으로 프랜차이즈업체의 피해가 가장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K-Brand 침해 방어 조치 잇달아
中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 지재권 소송보험 확대· 공동 브랜드 개발

WRITE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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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

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중

국 상표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자사의 도용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유명 상표와 로고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기업이 만든 유사상표

를 한국의 것으로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현지화 전략에 따라서 한

국 상표가 낯선 중국어로 변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조차도 그것이 도용된 짝퉁 상

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 자리 잡은 유명상표로 중국

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이미 그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표를 뺏으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매월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이의신청 급증
이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상

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 독려,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올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에 비해 대폭 상

향(36.5%→98.2%) 되었으며,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

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하였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

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였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

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원으로 2016년 예산(2.6억원) 대비 약 

13배에 이른다. 

중국브로커의상표출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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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1740억원으로 지

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

때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 상

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상표선점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48, 5896

다년도(2년) 보장 소송보험 상품 출시
더불어 특허청은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

(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지난 9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

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

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 상

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이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

을 개선하여,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여 지원하

게 되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

위의 손해율만 반영하여 운영하므로,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 출시는 처음이며,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2년) 보장상

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커피 브랜드 주커피의 상표를 베낀 중국 정저주의 스테이크가게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사건의 27.4%를 

차지했다.(특허청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2015)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

간(2년)과 분쟁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두 배로 확대하였다. 

또한, 다년도(2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

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 간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보험 가입 시 2년 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년도 상품 가입 시, 기존 상품(1년 보장)에 재가입하여 2년 보장받는 경우보다 총보

험료 기준으로 수출안심보험은 5.3%, 북미·유럽보험은 25.9% 절감되어, 평균 15.6%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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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특허청, ‘K 프랜차이즈’ 공동 브랜드 개발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공동방어상표’ 개발에 나섰다.

국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률적 대응을 진

행해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법적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업의 현지진

출 지연, 짝퉁 매장 성업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재 업종 브랜드에 특화된 공동 방어상표

를 제작하여 현지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한류 브랜드의 식별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로 한 것이다.

이미 스위스와 태국에서는 공동 방어상표 부착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품인

증, 출처표시 등 오인혼동을 예방함과 동시에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데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해외 진출한 태국 레스토랑 약 1만5000여개 중 1300여 곳이 태국 공동 상표를 

사용 중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허청이 보호식별력를 위해 국어, 영어, 중국어, 기타 현지어를 활용, 눈에 띄는 CI를 디자인

하여 출원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

집, 선정 평가하고 인증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동일 상표브로커에게 선점 당한 여러 기업의 공동 무효 선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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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품목 마진이 사실상 공개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9월 1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23개 세부 과제 중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한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확대와 부수적인 개선 사항 등 6가지 조항을 이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정보공개서 상 기재 의무인 필수 품목 외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

급 가격의 상한과 하한,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점 사업자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

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을 추가했다. 7월 발표했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필수 품목별 매입 가격만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원가 공개와 진배없다. 필수 품목 개별 마진

이 아니라 필수 품목 총액 규모로, 기간을 월간에서 연간으로 필수 품목 마진을 공개하라는 뜻이다.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른바 ‘유통세’와 유사한 폭리를 사전 차단

하겠다는 의미다.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이나 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

업 연도 매출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도 추가된다. 판매 장려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리베이트를 말한다. 현행 시행령 상에는 지

정업체를 통하는 경우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만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업체와 품목별로 직

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에 없던 조항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필수 품목 마진 사실상 공개된다
공정거래위, 지난 9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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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경우, 가맹

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했다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오

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야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늘리

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이 시행령은 40일간(10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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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들의 정보공개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상장기업으로 치면 ‘사업보

고서’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와 가맹본부 매출, 가맹점당 평균매출 등 핵심 경영 정보가 들어 있

다. 올해부터는 정보공개서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다. ‘가맹점 면적(3.3㎡)당 평균매출액’이다. 그

간 정보공개서에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가맹점당 평균매출(이하 ‘점포당 매출’)뿐

이었다. 그러나 점포당 매출은 매장 면적이 고려되지 않아 브랜드 간 비교 근거로 삼기에는 크게 부

족했다. 가령 치킨 프랜차이즈는 8평 안팎 배달 전문 매장 위주 브랜드(굽네치킨, 네네치킨 등)와 최

대 40평 이상 카페형 매장 위주 브랜드(BBQ, bhc 등)가 있다. 이런 면적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점

포당 매출로 비교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때문에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2016년 말 기준 정보공개서부터는 ‘면적당 매출’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점포당 매출은 낮아도 면적당 매출이 높다면 그 브랜드는 더 효율적으로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

다. 다른 브랜드보다 더 작은 점포에서 더 높은 매출을 거뒀다는 뜻이기 때문.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장 장사를 잘한 브랜드는 무엇일까.

GS25·교촌치킨·김가네 
‘면적당 매출’ 최고

WRITE  노승욱 특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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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CU보다 20% 이상 짭짤
먼저 편의점 업종에선 ‘만년 2위’였던 GS25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비

록 가맹점 수는 CU보다 다소 적지만, 점포당 매출(6억7922만원)과 면적당 

매출(3719만원) 모두 압도적인 1위였다. 2위는 뜻밖에도 미니스톱(면적당 

매출 3370만원). 이어 세븐일레븐(3005만원), CU(2781만원), 이마트24(2258

만원)순이었다. 

GS25 관계자는 "가맹점을 열 때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인지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본부 차원에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 게 주효했던 것 같다. 

편의점 중 유일하게 통신사 할인을 KT와 LG유플러스 2개사와 하는 게 대

표적인 예다. 이동 거리가 비슷하면 통신사 할인 10%를 받기 위해 GS25로 

오는 고객이 적잖다"고 자랑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수는 적지만 면적당 매출은 업계 1위 CU보다 20% 이상 

높았다. (단, CU는 창고 등 기타 공간을 면적에 포함하고 미니스톱은 포함

하지 않았다) 즉석 패스트푸드(치킨 등)와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특화한 게 

부가 매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치킨 업종에선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역시 돋보였다. 점포당 매출(5억74

만원)과 면적당 매출(3274만원) 모두 넉넉히 앞섰다. 이어 BBQ(2771만원), 

호식이두마리치킨(2404만원), 처갓집양념치킨(2148만원), 굽네치킨(2001

만원), bhc(약 1800만원) 순이었다.

외식 업종에선 김가네김밥의 면적당 매출이 2545만원으로 가장 높다. 같

은 분식 브랜드인 죠스떡볶이(2098만원), 바르다김선생(1901만원)보다 

20~30% 이상 높았다. 이어 하남돼지집(1872만원), 본죽(1692만원), 맘스터

치(1559만원), 원할머니보쌈족발(1553만원), 본죽&비빔밥카페(1514만원), 

유가네닭갈비(962만원) 순이었다.

재미있는 건 같은 계열사인 본죽과 본죽&비빔밥카페의 엇갈린 매출이다. 

점포당 매출만 보면 본죽&비빔밥카페(3억1458만원)가 본죽(2억145만원)보

다 56% 높다. 당연한 결과다. 본죽&비빔밥카페는 기준 매장 면적이 16평

으로, 본죽(10평)보다 60% 크기 때문. 단, 면적당 매출은 본죽이 본죽&비

빔밥카페보다 10% 이상 높다. 같은 면적이면 본죽이 더 장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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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브랜드 점포당 매출 면적(3.3㎡)당 매출

편의점

GS25 6억7922 3,719

미니스톱 6억4099 3,370

세븐일레븐 4억9938 3,005

CU 6억1682 2,781

위드미 4억475 2,258

치킨

교촌치킨 5억74 3,274

BBQ* 3억7159 2,771

호식이두마리치킨 3억2913 2,404

처갓집양념치킨 2억5870 2,148

굽네치킨 2억9183 2,001

bhc 3억2000 1,800

네네치킨 2억2662 1,577

페리카나치킨 1억1824 900

디저트

쥬씨 2억2827 2,172

이디야 2억3130 1,020

요거프레소 1억551 696

배스킨라빈스 4억6518 2,614

던킨도너츠 2억8599 1,609

세탁 크린토피아 1억348 939

생활용품 양키캔들 2억615 1,824

빵

브레댄코 4억5379 2,754

파리바게뜨 6억6420 2,531

뚜레쥬르 4억5887 1,932

외식

김가네김밥 3억7144 2,545

죠스떡볶이 2억3903 2,098

바르다김선생 3억3587 1,901

하남돼지집 7억6454 1,872

본죽 2억145 1,692

맘스터치 4억3639 1,559

원할머니보쌈족발 5억1225 1,553

본죽&비빔밥카페 3억1458 1,514

유가네닭갈비 4억878 962

프랜차이즈 가맹점 '면적당 매출'
단위:만원

자료 : 공정거래조정원, 각 사* 2016년 말 기준(BBQ는 2015년 말 기준) 

* bhc는 근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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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창업비용·마진율 꼼꼼히 따져봐야
물론 면적당 매출도 약점은 있다. ‘창업 비용’이란 변수가 여전히 고려되지 

않는다. 가령 교촌치킨이 굽네치킨보다 면적당 매출은 60% 이상 높지만, 

교촌치킨을 카페형 매장으로 창업했다면 그만큼 창업 비용도 높아지므로 

실제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다. 카페형 매장은 점포가 크고 입지도 중요해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가 모두 더 들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출점한 브랜드와 지방 위주로 출점한 브랜드의 면적

당 매출이 대동소이하다면 후자의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지방이 수도

권보다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마진율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커피·주스 업종에선 쥬씨의 면적당 매출

(2172만원)이 이디야(1020만원), 요거프레소(696만원)보다 2~3배 높다. 그

러나 객단가나 판매당 마진율은 반대로 요거프레소, 이디야, 쥬씨 순이다.

기타 업종도 마찬가지. 양키캔들(1824만원)이 배스킨라빈스(2614만원)보

다 면적당 매출은 낮지만 매출총이익률은 더 높아 실제 수익성은 달라

질 수 있다. 즉, 높은 매출의 비결이 박리다매라면, 점주가 바쁘게 일하고

도 정작 수익성은 더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편의점도 매출

은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지만 수익성은 가장 낮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매출 산정 기준이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치킨 

업종은 POS 시스템 문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을 100% 집계하지 못

한다. 때문에 가맹본부들은 각기 다른 공식으로 가맹점 매출을 ‘추산’한다. 

보통은 물품 공급액의 2~2.5배로 추산하지만 예외도 적잖다. 가령 BBQ는 

가맹점 타입에 따라 물품 공급액의 2.7~4.3배, 페리카나는 공급 수량×권

장소비자가격, 교촌치킨은 공급 물량×평균판매가로 계산한다. bhc 관계

자는 "추산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공개서상의 면적당 매출을 단순 비

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맹본부 매출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출점 경쟁서 매출 증대 대결로
이처럼 면적당 매출 외에 고려할 변수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창업 전 브랜드별 면적당 매출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

는 몇 안 되는 수익성 관련 지표인 데다 점포당 매출보다 더 세분화된 수치

기 때문. 무엇보다 면적당 매출을 비교하는 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점포 수로 경쟁하는 현행 방식은 출점 경쟁을 과

열시켜 점주 수익성을 떨어뜨리지만, 면적당 매출로 경쟁하게 되면 점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창업학 박사)는 "상장사는 분기별로 실적을 발

표하고 주가도 매일 공개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상장사가 거의 없어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정보공개서가 거의 유일한 비교 잣대다. 그것도 전

년 정보공개서가 이듬해 7~8월에 늦게 공개돼 시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

유에서 어느 브랜드가 점포 수가 많은지로 업계 순위가 매겨져온 것"이라

며 "그러나 이는 소모적인 출점 경쟁으로 이어져 점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 면적당 매출 비교를 통해 어디가 장사를 더 잘했는지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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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POST GLOBAL TREND

“비즈니스 확장 방법으로서 프랜차이즈가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런 점에서 특히 성장

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아시아에서 가장 경력이 풍부한 프랜차이즈 컨설팅회사인 싱가포르의 아시아와이드 프랜

차이즈 컨설턴츠社 CEO인 Albert Kong은 이렇게 말한다. 베트남의 건강한 경제(지난 10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루었

다)는 젊은 층 인구가 대부분이다. 9400만명(베트남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에 달하는 젊은이들은 베트남의 경제성

장을 끌고가는 동력이며,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프랜차이즈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있다. 

Texas Chicken과 몇몇 아이스크림 같은 초창기 브랜드들은 1990년대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현재 상황은 베트

남의 중산층의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프랜차이즈사업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997년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은 KFC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3배 증가했다. 베트남의 다른 초창기 프랜차이즈 브랜

드로는 롯데리아와 졸리비(패스트푸드)가 있다. 베트남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는 Trung Nguyen(커피 및 카

페), Pho 24, Pho 2000(쇠고기 국수 판매) 및 Maxx 의류 매장이 처음 등장하여 현지인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다.

베트남은 
   아시아의 프랜차이즈 핫스팟

출처: Franchise Global >Franchise Advi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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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음식 및 음료 수요 증가 추세
베트남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한 외

국 브랜드는 약 145개 있다.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미국, 호주, 한국 브랜드

며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캐나다 및 필리핀 브랜드도 활동하고 있다.

McDonald’s, Starbucks Coffee, Pizza Hut, Hard Rock Café, 
Domino’s Pizza, Popeye’s Chicken, Dunkin’ Donuts, Coffee 

Bean and Tea Leaf 등은 서양식 음식 및 음료 개념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브랜드다. 소매 편의점(예: G7 Mart, Circle 

K, Family Mart 및 Shop & Go)과 교육(예 :Mathnasium, Crestcom, 

Cleverlearn, Dale Carnegie 및 Kumon),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건강관

리 및 라이프스타일 중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고 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더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Wrap and Roll은 해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으며, Phuc Long(

카페)과 같은 유망한 프랜차이즈도 가까운 시일에 해외로 진출할 것이다.

또 다른 건강한 지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관련된 M&A 거래 건수다. 

예를 들어 Highland 's Coffee와 Pho 24는 Viet-Thai International / 

Jollibee Foods Corporation(필리핀 패스트푸드社)이 인수했다.

도시중산층 소비자 3년 내 2배 증가
아울러 가맹본부들을 고무하게 하는 베트남에 대한 주목할 만한 사실들

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의 중산층

베트남에는 현재 1200만명이 ‘도시중산층 소비자’로 분류된다. 이 숫

자는 2020년에 3300만명으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시 생활

현재 인구의 34%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3) 100% 외국인 소유

2009년 1월 1일 현재 베트남에 설립된 프랜차이즈는 100% 외국인 소

유가 될 수 있다. 

(참고: 많은 법률 회사가 프랜차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규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4) 성장하는 소매산업

호치민시, 하노이, 다낭, 칸토, 하이퐁 및 나트랑의 주요 도시에서 급

속히 출현하는 현대식 소매유통채널과 성장하는 소매산업으로 인해

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찾기가 쉽다.

5) 프랜차이즈 관련 전시회 

베트남에는 Food & Hotel Vietnam, IFBO 및 Vietnam International 

Retail & Franchise Show와 같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나는 베트남에 대해 낙관적이다. 베트남 프랜차이즈산업은 베트남에

서 프랜차이즈 모임을 대표하는 베트남프랜차이즈협회가 아시아태평

양지역 프랜차이즈연합(및 이후 세계프랜차이즈위원회)에 가입할 경

우에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앨버트 콩은 전망했다.

現 FranOn Corporation 대표

現 ㈜미스터힐링 상임고문

現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전문위원

前 ㈜김가네 기획실장

前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前 세계프랜차이즈총회 서울대회 사무국장

COMPILE  유상목

PR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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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를 담는 
완전무결한 그릇이 되겠다

㈜엔터라인 전병진 회장

WRITE ·PHOTO  이종철

친환경과 위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외식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

맹점들은 고객들이 포장해가는 음식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단순히 비닐봉지에 싸거나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 건네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고, 음식물이 흘러넘

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엔터라인에서는 자동 식품 포장기계 ‘엔터팩’을 출시해 기

능성을 업그레이드하며 이러한 고민을 깔끔하게 해소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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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은 침묵의 판매원이다’  
㈜엔터라인은 식품 포장기계와 일회용기, 포장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는

데, 세계 유수의 포장 기계 박람회에서 다양한 제품군들을 선보여 인기

가 높다. 심플한 크기와 디자인, 편리한 기능성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

스템으로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국내 자동 식품포장

기기 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전병진 회장은 “‘포장

은 침묵의 판매원이다’라는 말처럼 포장은 상품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부

분”이라고 말한다.

“엔터라인의 식품 포장기계 엔터팩(Enterpack)은 식음료, 배달음식, 분식, 

도시락, 즉석가공식품, 축산가공, 과일, 야채 등의 포장 수요가 많은 프랜

차이즈 가맹점이나 식당, 할인점, 급식업체, 백화점 등에서 주로 사용합니

다. 가정용 제품도 출시되어 있어 인기가 높지요. 엔터팩의 특징은 완전 밀

봉 포장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흐르거나 냄새가 날 가능성이 없어 위생적

이라는 점입니다. 또 공기가 차단되어 음식물의 신선도를 지킬 수 있어서 

포장된 음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한 대의 기기로 

다양한 용기를 포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우리 엔터라인은 깔끔하

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회장이 식품 포장기계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은 2007년. 본래 그가 1978

년 창업한 식품-산업용 트레이 및 농업용 포트 제조 기업 ㈜명진산업이 엔

터라인을 인수하게 되면서부터다. 이 인수를 계기로 식품용기뿐만이 아닌 

자동 포장기계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업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엔터팩은 기업 인수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 출시된 자동·수동 식품 포

장기계였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으며, 타 경

쟁사들의 제품과 비교할 때 모든 부품이 100% 금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

가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타사 제품들은 대부

분 수가공으로 부품을 가공하고 있어서 부품의 마모나 고장이 날 때 비싼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엔터팩은 단가가 합리적일 뿐 아

니라 견고한 내구성, 국내외 70여개 대리점 망을 갖춰 애프터서비스도 유

리합니다. 아마도 식품 포장기계 제품 가운데 사후관리가 당일 처리가 가

능한 곳을 찾는다면 엔터라인뿐일 것이라 자신합니다.”

현재 엔터라인은 엔터팩 브랜드를 기반으로 식품 포장기계와 다양한 식자

재 용기, 산업용 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포장제품 관련 원스톱(One stop) 

체계를 갖춘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23개의 특허와 업계 최

초 NSF(미국위생안전기관) 인증을 획득해 향후 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

는 기업이기도 하다. 대형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

트코와 백화점(신세계·롯데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고, 환

경과 위생에 민감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일본·호주·동남아시

아 등 세계 각지에 수출하여 K푸드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엔터라인의 

총 매출 규모인 700억원 중 해외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진심과 진리는 언제나 통한다
전병진 회장은 꽤 많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명진산업과 엔터라인의 대

표이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문, 해병대전우회 부 총재, 한국산업기

술대학교 명예박사, 시흥세무서 일일명예서장 등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그가 이러한 이력을 갖게 된 것은 비즈니스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 

때문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창조 정신,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진취 정신, 

미래적 안목을 가진 국제적 사고가 저의 경영 신념입니다. 40년 간 제조업

의 꿈을 안고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눈앞이 캄캄

할 때도 있었지만, 이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공에 대한 꿈과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전 회장은 기업의 근본은 사회이며, 사회와의 다양한 접점 속에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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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지청의 

임원 회원으로 활동하며 범죄 피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강서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는 이유다.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TP 동문회 회장을 맡아 동문회 살

림을 이끌고, 재학생 대상의 장학금 사업을 펼치는 등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믿음이 오늘날 저와 회

사를 존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전해졌는지 임직원들

도 바이어들도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외 거래선들 중에

는 오랜 기간 함께해온 곳이 많고, 덕분에 IMF 같은 시기를 잘 극복해 나올 

수 있었죠. 임직원들에게도 참 고마운 것이, 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

준히 장기 근속해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

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솔직하고 가식 없이 다가가고자 했던 저의 진

심이 통한 것이라면 무척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마음으

로 함께 성장해가고 싶어요.”

기술 고도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 도약
엔터라인은 단순한 포장기계와 소모품만이 아닌 다양한 패키징 솔루션

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

해 합리적인 단가뿐만이 아니라 소모품인 기자재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

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력 확보를 비롯해 

압출-성형-자체 리사이클이 가능한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 엔터라인만의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기능성 높은 제품들을 개발, 출시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업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선 개발 경쟁력과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소비자 중심의 제품들을 선보일 것을 약속합니다. 심플

하고 미려한 제품력으로 포장의 본질 이상으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사실 국내 포장산업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기술 수

준은 물론 포장산업 자체의 인식도 부족하다. 여전히 포장에 대해 상품의 

파손과 오손을 막고, 운반과 보관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포장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다음 가는 거대산업으로 자

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10년 정도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실용성과 친환경성에 집중해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급속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

종 가까이 다양한 용기를 제공하고, 포장기계의 고도화를 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며 전병진 회장은 엔터라인이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엔터라인이 계속해서 다

양한 제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K푸드의 세계화에 힘을 보태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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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오니규 이명훈 대표의 지론이다. 고객에게 맛과 영양을 갖춘 고

품질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 가맹점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함께하

며 소통하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니규의 경영 이념이다. 최근에 칼국수 브랜드 ‘밀겨울’을 탄생시켜 

주목을 끌고 있는 오니규의 이명훈 대표를 만나봤다.

밀겨울, 혼밥 시장 노린 가격파괴가 무기

WRITE·PHOTO  이종철

3천원대 칼국수 메뉴에 소비자 환영… 높은 회전율에 가맹점주 만족

㈜ 오니규 이명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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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대 소자본 창업 가능
장기화된 경기 불황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진다. 이때에는 단출

하면서도 영양을 챙긴 한 끼 식사가 각광받기 마련이다. 2~3천원대에 제공

되는 편의점 도시락이 직장인들에게 인기인 이유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외식 브랜드 중 눈에 띄는 것이 ‘밀겨울’이다. 밀겨

울의 메뉴판에 적힌 판매 메뉴는 사골칼국수, 만두, 떡갈비가 전부고, 가격

은 모두 3천원 언저리다. 시중의 여타 칼국수 전문점에서 파는 칼국수 가격

은 5천원 정도, 일부 7~8천원씩 받는 곳도 있다. 그래서 밀겨울의 사골 칼

국수 가격 3500원은 소비자들에게 무척 저렴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명훈 대표는 “손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이고, 점주 입장에서

는 높은 회전율과 재방문율이 메리트일 것”이라고 말한다.

“사골 칼국수를 먹다가 밥을 말아 먹어도 추가 금액이 5백원에 불과해, 5천

원 안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죠. 찐만두가 2800원, 떡갈비가 2500원에 불과

해요. 직장인들이 분식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주문하면 6~7천원은 지불해

야 하는데, 그에 비해 꽤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밀겨울의 장점 중 또 하나는 혼밥을 즐기는 1인 손님에게 부담이 없다는 것

이다. 근래의 외식 트렌드가 혼밥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에 최적화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을 살펴보면 여럿이 무리지어 오기도 하지만, 하나둘

씩의 손님이 더 많습니다. 칼국수라는 메뉴의 특징이 식사이기도 하고 간

식이기도 하므로, 매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늘 새로운 손님으로 순환하게 

되죠. 식사시간이 아닐 때도 1인 손님 유입이 상당해요.”

이명훈 대표는 전문 인력이 필요 없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조리방

법이 쉬워 특히 1인 창업자나 부부 창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고 말한다.

“조리방법이 간편하고 작은 공간에서도 가능해 인건비에 대한 고민, 임대료

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최적화된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

력을 갖추고 맛과 영양도 책임질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

다. 1900만원이란 소자본(재창업 시)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짜여 있어 패

자부활전을 꿈꾸는 창업자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직한 가족”
밀겨울을 탄생시킨 이명훈 대표는 외식 브랜드 창업에 많은 경험과 노하

우를 가진 인물이다. 우리나라에 수제 삼각김밥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니

기리와 이규동(2009년 론칭)’, 합리적인 가격의 피부관리 전문점 ‘이지은레

드클럽(2003년 론칭)’ 등을 성공리에 안착시킨 바 있다.

“이들 브랜드의 키워드를 정의하자면 ‘가격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의 시장에는 경쟁자가 많았지만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시장 진입에 성공하기 위해 가격파괴를 무기로 공략한 거죠.”

물론 단순히 가격파괴만으로 시장을 노크하지는 않았다.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매장 분위기나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한 브

랜드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의 외식 시장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

었던 외국의 유명 외식 브랜드들이 지금 거의 살아남지 못한 것이 증거죠. 

건강식과 웰빙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지만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하

고, 여기에 품질과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해요. 결국 가성비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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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사업이란 머리가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렴한 가

격에 우수한 품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물류 시스템의 체계화, 식재료 공

급업체와의 신뢰가 기본이라고 강조하는 그다. 사업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식재료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였

고, 그에 따른 혜택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오픈한 가맹점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다니고,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밤늦은 시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오니규

는 가맹점주와 관계가 돈독하기로 유명하다. 론칭 이래 단 한 번도 가맹본

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없었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랜차이즈는 기업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모인 가족입니다.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생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

조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서로 정직하게 진심으로 대하면 문제될 것이 하

나도 없습니다. 점주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

고, 점주의 제안 속에서 사업적인 힌트를 얻기도 하니 자연히 귀 기울일 수

밖에요. 이처럼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함께 성공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백년대계를 생각한다
이명훈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맡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맹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프랜차이

즈 산업 규모는 2020년이면 5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00조원의 매출이면 일자리 140만개가 생기는 사실에 비춰보면 그 효과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

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식 

서비스 사업만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진흥 정책보다 규제 정책 중

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카피캣(Copycat) 방식을 따라 유행하는 아

이템을 베끼려고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죠. 따라서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

이 있는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인정받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

국이나 중국과 같이 산업 진입 장벽을 높여 기준 이상이 되어야 가맹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인증제도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일부 경

쟁력 있는 기업만 독점하게 될 거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프랜차

이즈 기업이 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

심해야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대와 긍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말한 이

명훈 대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정을 받으려면 산업 

종사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

램이 활성화되어야 더욱 체계적인 산업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지요. 종사자 모두

가 각고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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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이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세 번째로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유명 프랜차이즈인 마포갈매기

에 이어 직영사업으로 진행한 백제원, 도쿄하나, 풀사이드228, 오백년장어, 한라담 등이 이번 상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어려운 프랜차이즈 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장에 

성공한 디딤은 이번 상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도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계시장의 한식 열풍 이끌겠다”
외식 프랜차이즈 3번째 코스닥 상장…미국· 동남아 확장 박차

㈜디딤 이범택 대표

WRITE  최나미·PHOTO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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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로 시작 25년간 외식업 한길  
디딤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직영 사업, 식자

재 유통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외식 전문 기업이다. 가장 유명한 브

랜드는 마포갈매기이고 백제원, 도쿄하나, 오백년장어, 풀사이드228 등의 

직영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디딤은 브랜드별 특화 메뉴, 전 직영 

매장 방문 고객에게 식후 콜드브루 커피 제공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도

입하여 성공적인 브랜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25년간 외식

업 한 길을 걸어온 이범택 대표가 있다. 

“20살에 길거리 포장마차를 시작하면서 외식업계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22살 때 ‘원두막’이라는 실내포장마차를 거쳐서, 1999년 ‘대나무집’을 오픈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식 사업을 시작했죠. 당시 22만원이었던 초기 하

루 매출이 6개월 뒤에는 평균 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고 매출

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은 그 이후로도 있었

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2006년 10월 디딤을 설립하고 제조공장을 인수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으로 손해는 커지고 빚은 점점 늘어났다. 결국 이 대표

는 2008년 고깃집 한 군데를 빼놓고 모든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

번에는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많은 가게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과감하게 돼지고기 구이집인 마포갈매기로 변

화를 꾀했다. 그런데 그게 디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주었다. 2008

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마포갈매기는 2010년에 100호점을 돌파하더

니 2013년에는 전국 가맹점 450개를 돌파하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었지만, 이 대표는 당시의 성공에 안주하는 

대신 직영점 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백제원, 도쿄하나, 오백

년장어, 풀사이드228 등이 이때 시작된 디딤의 대표적인 직영점들이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코스닥 상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유행을 타는 산업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

힌다. 디딤은 직영점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프랜차이즈 리스크를 줄

였다. 직영점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균일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수익이 본사

로 들어온다는 장점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외식 프랜차이

즈 기업으로는 세 번째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상장

은 그의 외식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라 강조한다.

“코스닥 상장 이후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이 제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시

작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업계에 한 획을 그

어보자고요. 이번 코스닥 상장은 이제 막 얇은 한 획을 그은 거와 다름없습

니다. 이번에 그은 그 얇은 획은 더 두껍게 그려나가야겠죠. 주주님들도 늘

어났으니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국식 바비큐, 교포뿐 아니라 미국인에 인기 
지난 8월 31일, 코스닥에 상장한 디딤의 다음 목표는 세계 시장이다. 디딤

은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외 사업을 시작했다.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등 수많은 나라에 디딤의 브랜드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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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있고,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베트남 호

치민시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디딤의 해외 진출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디딤의 해외 진출 전략은 크게 마스터 프랜차이즈 및 개별 가맹점 계약과 직

영점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혹은 개별 가맹점 계약을 통해 점포를 늘려나갈 생각이다. 실

제로 이미 홍콩과 인도네시아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그 외 진출 지

역은 개별 가맹점 계약을 맺어 계속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디딤

이 가장 큰 시장이라 생각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시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직영 위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Magal BBQ(마포 갈매기를 뜻하는 디딤의 글로벌 

브랜드)가 LA와 LA 근교 부에나 파크(Buena Park),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에 오픈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 디딤의 브랜드는 ‘한국식 바비큐’를 강

조하면서 교포를 비롯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많은 인기

를 얻고 있다. 이런 현지 인기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미

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생긴 자금을 미국에 오픈하는 직영 매장에 투자할 예정

인데요. 한국에서 투자한 자금으로 두 개의 매장을 더 오픈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5개의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미국에

서 펀딩을 받아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성공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한 법인장이 이 대표와 

손발을 맞추고 있으며, 20여년 전부터 함께 고생했던 직원이 미국 지사장

으로 나가 직접 직영점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임직원·고객과 함께 웃는 기업
디딤은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

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이 대표는 특히 지역의 불우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힘쓰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사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조

금이라도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

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작게

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이런 사회 공헌 사업도 

확장해 갈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동

안에 임직원들의 행복에도 많은 신경을 써왔다. 그 때문에 어려운 시절 함

께했던 직원들 다수가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그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힘

이 되고 있다. 그리고 디딤이 코스닥 상장으로 주목을 받는 지금, 이제 그는 

투자자와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마음을 쓰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자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프랜차이

즈 산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저희 역시 

프랜차이즈 업계에 누가 되지 않게,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회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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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

BWS강남와인스쿨 이동현 이사장

WRITE ·PHOTO  이종철

알면 알수록 점점 빠져드는 것이 와인이다. 처음에는 와인 특유의 시큼함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와인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각광받고 있어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와인 시장의 개척자 BWS강남

와인스쿨 이동현 이사장을 찾아가 와인의 매력과 가치를 알아봤다.

077



와인은 마시면서 배우는 술
BWS강남와인스쿨이 국내 와인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CEO 최고

위과정을 개강한 지 10년이 지났다. 2007년 2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2기 

기수를 모집하고 있는 BWS강남와인스쿨은 지난 4월 10주년을 기념하는 ‘

홈커밍 데이’를 성대하게 열고 자축했다. BWS강남와인스쿨의 CEO 최고

위과정은 개강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와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건전한 친목 도모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강생 중

에는 기업 경영인과 전문직 종사자들, 각계의 명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

으며, BWS강남와인스쿨의 CEO 최고위과정 수료를 통해 비즈니스 문화

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두루 쌓고 있다.

이동현 이사장은 “와인은 마시면서 배우는 술”이라고 말한다. 와인이 생산

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고유한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정치, 종

교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호

가들을 위한 술로써 일반 대중의 접근이 쉽지 않은 주류로 인식되기도 했

다. 이동현 이사장이 대중들을 위한 체계적인 와인스쿨의 필요성을 느끼

고 BWS강남와인스쿨을 개원한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와인은 사교의 현장에서, 모임의 꽃이 되는 술입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과

정에서 빠지지 않는 술이기도 하죠. 와인이 함께 한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한결 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

니다. 과하지 않게 절제하는 매너를 갖춰야 하는 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

지요. 국제 비즈니스에서 와인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동현 이사장이 와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2년 5월의 일로, 월드와인㈜

을 세워 부산에서 와인 수입과 유통 사업을 펼쳤다. 이후 국내에 올바른 와

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와인교육을 해야겠다는 생

각에 2006년 9월 부산와인스쿨을 개원한 데 이어, 3개월 뒤인 11월 BWS강

남와인스쿨을 열고 이듬해 2월 개강했다. BWS강남와인스쿨은 한국와인

협회가 국내 최초로 지정한 와인교육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BWS강남와인스쿨은 프랑스 정통 와인전문대학 ‘유니베르시테 뒤 뱅

(UNIVERSITE DU VIN )’과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큘럼과 

최고의 교수진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통해 글로벌 매너를 배움으

로써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와인 교육

만이 아닌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 다양한 주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류 전반에 대한 상식과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WS와인스쿨에서 수강생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

고 테이스팅 기법을 배운다. 보다 전문적인 소믈리에 과정도 마련되어 있

어 현직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을 전달한

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덕택에 매 학기마다 적게는 80여명, 

많게는 120여명의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인기다. 기업 대표와 변호사, 방

송인, 교수, 외교관 등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친교의 장

으로도 손색이 없다. 

와인 문화의 대중화 ‘시간문제’ 
국내 와인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6천억원으로 평가받는다. 주류업

계 상황으로 볼 때 수입맥주와 수제맥주가 유행함에 따라 와인을 제외한 

타 주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몰리고 있고, 사실상 와인 시장의 성장은 

2010년대 이후 멈춘 상태다. 여기에 수입업체들은 300여 개에 이르러 경쟁

이 치열한 데다 최근 업계 1위 금양인터내셔날이 건설사에 매각되고 5위 

길진인터내셔날은 파산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와인 시장은 해마다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죠. 2010

년대에 들어서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줄

면서 시장 자체가 정체된 건 사실입니다. 이즈음에 대기업들이 대거 와인 

시장에 진입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겁니다. 수입 와인의 70%가 백화점이

나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와인 시장의 대부

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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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마다 타 주종을 취급하면서 특히 맥주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 와인 시장이 정체될 수밖에요.”

이동현 이사장이 와인 시장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와인의 대중화가 필

요하다고 말한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와인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

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가 큰데, 맥주·소주·막걸리 등 대중

적인 주류에 비해 비싼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국내 와인 시

장이 지금의 10배, 20배 정도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수입 와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와인 시장의 성

장을 미리 알고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술은 건강에 해롭다지만 와인은 적

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비즈니스는 

물론 대인관계를 위한 술, 에티켓의 술인 만큼 현재도 많은 대학교에서 교

양과목으로 와인을 강의하고 있고,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위스키나 맥주를 대학교에서 학문으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저는 와인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현재 이동현 이사장은 골프 사업에도 진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의 브랜드인 ‘ORAC 1879’는 와인명 ‘1879’와 궤를 같이 한다. 오랜 시간 공

을 들여 탄생시키는 와인과, 각고의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골프는 다

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와인과 골프는 일맥상통

하는 이미지다. 1879㈜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매출액의 

1.879%를 사회공업 사업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과거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국내의 치킨 프

랜차이즈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때 산둥성 지역의 치킨 사업을 맡아 현지

에서 25개의 점포를 안착시키며 그의 사업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지

인과 부딪치며 사업의 성공은 교육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는 귀국 

후 여러 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CEO 교육과정을 찾아다녔다. 지금까

지 그가 수료한 CEO 과정만 70여 개에 이른다.

“솔직히 말해 BWS강남와인스쿨 CEO 과정의 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목

적도 있었죠(웃음). 하지만 우리나라 CEO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우

리 커리큘럼의 방향성과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

리 수강생들이 저에게 종종 ‘강의 내용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

해줍니다. 어떤 분은 대화의 폭이 넓어졌다며 ‘처음 만난 사람과 바로 소주 

한 잔 할 수는 없어도 와인은 가능하니까 참 좋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비즈

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와인의 가치에 대해 십분 공감할 겁니다.”

이 이사장이 말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와인의 매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와인의 테루아(Terroir)로 해당 국가나 지방의 문화, 환경을 이야기

하며 대화의 문을 자연스레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잔을 서로 주고받

지 않아도 오래도록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와인

의 특징과 맛을 이야기하면서 상호 동질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와인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간단히 와인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파티, 기념일, 선물 등이 그것이죠. 올 가을에 소

중한 사람들, 그리고 한동안 서먹했던 사람들과 와인을 즐겨보세요. 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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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마포갈매기’ 인도네시아 5개 지역 추가 계약
외식 전문기업 ㈜디딤(대표이사 이범택)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포갈매기’가 지난 

9월 8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7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박람

회’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포갈매기는 인도네시아 현

지 기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을 통해 2호점까지 오픈이 완료된 상태로, 이번 박람회

를 통해 5개 지역 신규 가맹 계약을 맺어 현재 총 11호점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번 신규 계약 지역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쇼

핑몰 끄라빠가딩몰(Kelapa Gading Mall과 수마레콘몰(Summarecon Serpong Mall), 발

리 짐바란, 페칸바루 등 인도네시아 내 관광객과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결정되었다. 마포갈매기는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갈매기살과 특화된 불

판을 통해 고기를 굽는 동안 계란 크러스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국내

는 물론 해외 고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바늘이야기, 웹사이트 리뉴얼 오픈
㈜바늘이야기(대표 송영예)가 새롭게 리뉴얼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 새단장한 홈페이지는 고객들

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개월간의 리뉴얼 기간을 거쳤다. 리뉴얼된 웹사이트에는 고객

들의 요구에 맞춰 상품 이미지의 퀄리티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심플하고 깔끔한 UI를 적용하여 고객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리뉴얼에는 SNS를 이용한 고객과의 연계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리뉴얼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SNS 작가플랫폼이 새로 신설되어 SNS를 통한 신규 작가들과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24DAY’라는 이

벤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연계 서비스 등의 새로운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바늘

이야기에 대한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더진국, 고대 등 3개 대학과 장학금 기부 협약 
고객을 섬기고 수익을 사회와 나누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섬김과나눔(대표 손석우)의 수육국

밥 브랜드 ‘더진국’이 ‘고려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3개 대학교와 장학금 기

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을 통해 각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매장인 ‘고려대점’, ‘대구 테크노점’, ‘

부산 하단점’ 3개 매장에서 더진국의 대표 메뉴인 수육국밥이 판매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장학

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더진국은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

들에게 국밥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장학금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바빈스커피, 강원 지역에 연이어 오픈
㈜퍼스트에이엔티(대표 백호근)의 브런치카페 바빈스커피가 8월 속초 엑스포점을 오픈한데 이어 9월 강

릉회산점까지 강원지역에 연이어 매장을 오픈했다. 특히 속초 엑스포점은 브런치카페 최대 규모인 180평 

규모이며, 강릉회산점은 유럽 감성을 만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바빈스커피는 유러피언 스타일

로 인테리어를 대폭 업그레이드 하고 유럽 감성의 브런치 메뉴 출시를 예고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브런치

카페로서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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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원의 창업가이드, 예비창업자에 인기
원앤원㈜(대표 박천희)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

해 40여년간 한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를 담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가이드를 제시했다. 원앤원의 오랜 가맹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상권분석과 성공창

업을 위한 입지조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한 예비창업자들의 발걸음

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 소비 위축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대중적

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브랜드가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보쌈, 족발, 부대찌개 등 

다른 외식 메뉴에 비해 비교적 유행을 타지 않는 원앤원의 한식 브랜드들은 창업자들의 

눈길을 잡았다. 특히 원앤원의 대표 브랜드인 ‘원할머니보쌈·족발’은 5년 이상 가맹 계

약을 유지한 점포가 전체 매장의 71.4%,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점포가 51.2%를 차지

할 정도로 사업 수명이 길다. 

스시노백쉐프, 소자본 ‘컴팩트 창업 모델’ 출시
지속되는 불황 속에 수제초밥전문 프랜차이즈 스시노백쉐프(대표 이정훈)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비용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출시했다. 컴팩트 매장, 일명 ‘C시

리즈’는 최소 12평부터 창업이 가능하며, 매장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내·외부의 인테리어를 축소하여 그

만큼의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초밥’ 이라는 모토로 시작한 스시노백쉐프는 이러한 컴팩트 매장의 매출을 매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매장 외에서도 발생시키기 위하여 테이크아웃 및 딜리버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스시노백쉐프는 9월 말 전국 95호점까지 가맹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100호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남돼지집, ‘삼겹살 굽는 비법’ 영상 공개
대한민국 대표 삼겹살 브랜드 하남돼지집(대표 장보환)의 삼겸살을 맛있게 구워먹는 비

법을 담는 영상이 공개됐다. 하남돼지집은 추석 시즌을 맞아 출시한 선물세트로 인해 집

에서도 1등급 하남돼지집 돈육을 맛볼 수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 집에서도 하남돼지집 고

유의 맛을 최대한 매장과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고기 굽는 최적의 온도, 고기를 불

판에 올리는 방법과 언제 뒤집어야 할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담겨 있다. 하남돼지집의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선물세트 판매 채널에서도 영상과 텍스트가 

함께 공유돼 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하남돼지집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추석선물세트로 삽겸살과 목살, 명이나물로 구성된 세트와 앞다리살이 추가된 세트 등 

총 2가지를 구성하여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못된고양이, 가방 ‘도노소’ 출시 기념 할인행사
못된고양이(대표 양진호)가 고급 디자인 가방 브랜드 ‘도노소(DONOSO)’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할

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못된고양이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도노소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가

방팝, 1300K,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에서 도노소 전 제품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도노소는 스페인어로 ‘우아한’, ‘세련된’, ‘매력적인’ 이라는 뜻으로,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한 디자

인이 돋보이는 가방 브랜드다. 핸드백과 숄더백, 토드백 등 다양한 제품군과 10가지 디자인, 43종의 

컬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브랜드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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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프레소, 신선한 커피 7일 이내 제공이 ‘경쟁력’
토프레소(대표 오종환)가 2004년 ‘순천향대학교 1호점’을 시작한 이래, 2016년 기준 국내외(중국 5개: 베

이징 오픈 준비 중, 태국 1개, 직영점 1개) 26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매

년 무수히 많은 브랜드가 생겨나는 커피 업계에서 토프레소가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7일 이내 제공되는 ‘커피의 신선함’을 꼽을 수 있다. 

토프레소는 업계 최초로 2008년 자체 로스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당일 주문 받은 수량

만큼 신선한 원두를 당일 로스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커피가 고객에게 제공되기까지 원두

의 신선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로스팅 후 7일 이내 판매’라는 토프레소만의 원칙을 고수한다. 

토프레소 원두는 100% 아라비카 품종 중에서도 엄선된 등급의 생두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로스팅 시스템을 구축한 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문가의 숙련된 로스팅을 거친다. 토프레소 사업설명회에 참가하면 토프레소 한남직영점 커피 아카데미실에서 다양한 

메뉴, 주력 판매 상품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며 향긋한 커피와 샌드위치, 디저트 등 토프레소 메뉴 시식, 시음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김가네, 박람회서 소자본 창업 브랜드로 ‘눈길’
김가네(회장 김용만)가 일산 킨텍스에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

가했다. 특히 올해는 채용관을 함께 오픈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및 1대1 개별 상담 프로

그램을 제공했다. 올해 23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가네는 계절을 타지 않는 5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보유

하고 있는 김밥 분식 전문 브랜드로 본사 자체 운영의 물류와 배송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신규 메뉴 개발에 항상 힘쓰고 있다. 김가네는 무엇보다 최근 경기불황 속 떠오르고 있는 

‘소자본창업’의 대표 브랜드로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피자알볼로, 상생 위한 ‘점주협의회 발대식’ 
피자알볼로(대표 이재욱)가 지난 9월 총 4일에 걸쳐 서울, 경기, 전라, 경상지역에서 점주협의회 발족

식을 갖고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 행사에서는 점주협의

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현이매점과 방배점을 운영 중인 배성재 점주를 비롯 265개 매장 점주와 본사 임

직원들이 참여했다. 

피자알볼로 점주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상생의 목표를 실현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피자알볼로 점주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본사와의 협력과 상생, 가맹점들간의 소통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협의회장 선출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발대식

을 준비해 왔다. 

일반적으로 점주협의회가 본사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점주들끼리 결성해 본사에 통보하는 것과 달리 피자

알볼로 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점주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회의 및 발족식에 필요한 장소 제공과 현수막 제작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피자알볼로는 점주들과 소통하고 매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본사와 점주들간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고, 8월부터는 가맹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즈, 흑미도우 등 식자재 14개 품목의 물류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리맥스코리아, KB국민은행과 함께 해외부동산투자 자문 
세계 최대의 글로벌 부동산프랜차이즈 기업인 리맥스 코리아(대표 신희성)가 KB국민은행과 전략적 제

휴를 맺고 해외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시행되는 ‘KB부동산투자자

문 글로벌서비스’는 국내 거주고객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투자할 경우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로, 제휴

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지원은 물론 ▲취득목적에 따른 취득 및 신고절차 ▲대금

송금 방법 ▲수수료 할인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종합적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또 기존 국내 고객뿐 아니라 재외동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해외자산 보고제도 및 복수

국적 허용 시행에 따른 재외동포의 상담 요구 증가에 맞춰 KB WM스타자문단 소속 변호사·세무사들

이 KB자산관리플라자(서울 중구 명동 소재)에서 국적회복 프로세스, 국적 관련 법률 및 해외자산 보고, 

세무 검토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BRAND HIGHL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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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채, 추석선물세트 6종 선보여
프리미엄 한식뷔페 풀잎채(대표 정인기)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농가에서 땀과 정성으로 거둬들인 로컬푸드를 

엄선, 추석선물세트 6종을 선보인다. 풀잎채 인기 메뉴인 ‘멍석말이 돈구이’부터 사과, 혼합과일, 소고기 육포, 버

섯, 산꿀자연송이 등 산지에서 직송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멍석말이 돈구이’는 풀잎채를 대표하는 가정간편식 선물세트다. 연잎으로 72시간 숙성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부

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달콤한 연잎 간장으로 양념돼 있어 팬에 굽기만 하면 손쉽게 집에서 풀잎채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총 4팩(팩당 750g) 구성이며 세트 가격은 3만8800원이다. 

자연의 진심이 그대로 담긴 강원도 지역명품 선물세트도 준비돼 있다. ‘산꿀 자연송이꿀(600g, 10만원)’은 양양 송림 

속에서 채취한 자연송이를 얇게 썰어 국내산 천연벌꿀에 재워 장기간 숙성시킨 약꿀이다. 특허 받은 신기술로 갓 

채취한 자연송이의 그윽한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강원도 혼합버섯세트’(4호, 6만8천원)는 설악의 한 

자락인 오색약수터 고랭지에서 재배한 질 좋은 표고버섯을 깨끗이 선별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다. 자연이 내린 향긋

한 냄새와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다. 풀잎채 선물세트는 전국 21개 직영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놀부, 이만재 신임 대표 선임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가 신임 대표이사에 이만재 놀부 영업본부장을 지난 8월말 선임했다. 1999년 놀부에 입사해 

18년간 경영기획본부 및 영업본부 등 핵심 사업부문을 총괄해 온 정통 ‘놀부맨’ 이만재 신임 대표는 놀부 브랜드뿐만 아

니라 외식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만재 신임 대표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놀부가 그간 구축해온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는 투자, 그리고 놀부다운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가맹점 및 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종합 외식 전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놀부에 혁신과 변화를 도모해왔던 김영철 전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담동말자싸롱, 하반기 신메뉴 6종 출시
㈜금탑에프앤비(대표 최성수)의 대표 브랜드 ‘청담동말자싸롱’이 하반기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출

시한 신메뉴는 안주가 4종, 주류가 2종으로 총 6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3회에 걸쳐 총 6회 신메뉴 집

체 교육도 실시했다. 신메뉴에 대한 간단 소개와 시식을 진행하며 올해 하반기 프로모션, 물류, 영업 

운영계획 및 마인드 컨설팅 교육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가맹점의 수월한 매장 운영과 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한 가맹점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 등 현직 이사 전원 교체
‘갑질 경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의 가맹본사 MP그룹의 오너 일가를 포함한 현직 이사들이 경

영에서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우현 전 회장에 이어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 최병민 대표이사 

등 현재 사내외 이사들이 전부 교체된다. MP그룹은 10월 27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

결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25일 155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동생, MP그룹의 대표이사와 비서실장은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이상은 MP그룹 중국 베이징법인장이 내정됐다. 사외이사는 차

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김중규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새로 선임된다. 이사진 싹쓸이 교

체는 MP그룹 오너 일가가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 증인 1순위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아니

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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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깊고 물이 많은 호수
‘바이칼’이란 말은 부랴트족의 언어인 타타르어로 ‘풍요로운 호수’라는 뜻이

다. ‘샤먼의 바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러시아인들의 평생 소원중 하나

가 바이칼 호에 가서 죄를 씻고 오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성스럽게 

여기는 크고 맑은 호수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바이칼 호를 ‘북해(北海)’라

고 불렀다.

바이칼 호수는 세계 담수의 20%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 호수로, 40m 깊이까

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명도를 자랑한다. 담수 

호수의 표면적만으로 볼 때는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있는 오대호 중 하나

인 슈피리어 호가 가장 넓지만 바이칼 호는 수심이 워낙 깊어서(최고 수심 

1637m) 담수량 면에서는 세계 최대다.

수치로 보자면 슈피리어 호가 표면적에 있어서 2.6배가량 넓고, 담수량은 바

이칼 호가 슈피리어 호의 약 2배다. 바이칼 호의 표면적은 3만1494㎢로 남

한 면적(9만9720㎢)의 약 3분의1에 달한다. 

소금 호수를 포함해 전 세계 호수 크기 순위는, 1. 카스피 해(염호), 2. 슈피

리어 호(담수호), 3. 빅토리아 호(담수호), 4. 아랄 해(염호) … 8. 바이칼 호 순

이다. 바이칼 호는 다소 과장하면, 육지와 육지 사이에 깊숙이 박아놓은 쐐

기 같은 모양이다. 길이 636km, 최장 너비 70km, 최단 너비 27km로 한 시 

반 방향으로 길쭉하다.

이르쿠츠크에서 65km가량 떨어져 있는 바이칼 호수 변의 리스트비얀카에 

가면 바이칼 호수 생태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 호수의 단면도를 보면 호수 

속의 지형을 짐작할 수 있다.

얼음 두께 최고 1.5m…2월이 절정
바이칼 호수의 겨울은 2월이 절정이다. 절정이란 말은 2월에 얼음이 가장 두

껍게 언다는 뜻이다. 기온은 1월이 연중 가장 낮지만 얼음의 두께는 2월에 

최고에 달한다. 물의 양이 많아 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호수에 파

도가 치는 것도 한 이유다. 얼음의 두께는 보통 40cm~1m가량인데, 위치에 

따라 1.5m 두께로 어는 곳도 있다.

바이칼 호 인근 이르쿠츠크의 기온을 보면 1월의 평균 최저/최고 기온은 영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리스트비얀카 산 위에서 내려다 본 바이칼 호수.

WRITE 이정식 <시베리아 문학기행>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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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3℃/영하 13℃, 2월은 영하 22℃/영하 10℃다. 3월부터 기온이 올라가지

만 얼음은 5월이 되어야 다 녹는다. 호수 북쪽에서는 6월 초순까지도 얼음

을 볼 수 있다.

호수가 얼기 시작해 얼음 위로 차가 다닐 때가 되면 얼음길 위에 무게와 속

도 제한을 나타내는 붉은색 둥근 테의 교통 표지판이 세워진다. 우리가 흔

히 도로에서 보는 것이다. ‘10/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시속 10km 이하

의 속도로 10t 이하의 차량만 다니라는 표지다.

한민족 시원설의 근거는?
바이칼 호와 관련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얘기 중 하나가 한민족(韓民族) 시

원설이다. 한민족의 뿌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바이칼 호 한민

족 시원설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 시원설은 한민족과 같은 몽골로이드 계통 민족의 발원지가 바이칼 호수 

주변이라는 설(추측)에서 기인한다. 오래전 바이칼 호 주변은 지금처럼 춥지 

않아서 고대 인류가 곳곳에 부족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에 기

후가 변하면서 이 지역에 살던 고아시아족의 일부가 만주를 거쳐 한반도까

지 내려왔다는 것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조상이 시베리아에서 건너간 몽골족의 일파라는 설이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처럼 바이칼 호 주변이 세계 여러 민족의 발원지라

고 보는 이들이 많다. 교육방송 EBS가 2005년 10월 3일 방영한 <한민족 뿌

리탐사, 바이칼을 가다>를 보면, DNA 등 유전적 계보에 있어서 바이칼 호 

주변에 사는 몽골족의 일파인 부랴트족과 한민족이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의 내용은 부랴트족과 한국인, 일본인이 인종적으로 비슷

하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바이칼 호 주변에 주목하는 것은 인종적 특

징 외에도 샤머니즘적 관습과 설화의 유사성 때문이다. 돌무덤과 솟대, 오

색 천들로 꾸며진 우리나라의 성황당과 유사한 세르게(몽골에서는 어워) 

같은 것들이 이 지역 샤머니즘의 특색이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

의 이야기라든지 선녀와 나무꾼의 설화가 이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

로 구전되어 내려온다. 다만 선녀와 나무꾼은 선녀와 사냥꾼으로 내용이 조

금 다를 뿐이다.

효녀 심청의 설화와 비슷한 이 지역의 설화는 다음과 같다. 바이칼 호 알혼 

섬 근처에 물결이 거친 곳이 있는데 예로부터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이 항해

의 안전을 빌기 위해 때때로 처녀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제물로 호

수에 빠진 한 처녀가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로 환생해 신들의 세계인 바

이칼 호에서 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선녀와 사냥꾼의 설화는 우리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

옛날 옛적에 한 사냥꾼이 알혼 섬에서 바이칼 호수에 내려앉는 백조들을 발

견했다. 그런데 이 백조들이 호수에 내려앉자마자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더

니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숨어서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

냥꾼은 처녀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한 처녀의 백조 옷을 감추었다. 이 처녀

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냥꾼과 결혼해 11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다. 이 

11명이 부랴트족의 선조가 된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내가 사냥꾼에게 백조 옷을 한 번만 입

게 해달라고 조른다. 사냥꾼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이가 11명이나 되는

데 무엇이 걱정이랴 생각하고 아내에게 숨겨두었던 옷을 내준다. 옷을 입

은 아내는 백조로 변했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유르타(부랴트족의 천막처

럼 생긴 통나무 집)의 천장 구멍을 통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설화다.

한편, 바이칼 호 주변이 고구려 민족의 원조인 코리몽골족의 발상지라는 

주장도 있다. 바이칼 호 인근의 코리족의 일파가 동진해 부여족과 고구려

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동몽골 지역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어

느 학자의 조사 결과도 있다. 어느 것도 정설은 아니지만 관련성을 무시

할 수도 없다.

풍광 아름다운 환바이칼 관광열차 

환바이칼 관광열차라는 게 있다. 이는 한국식 이름이다. 이름만 들어서는 

바이칼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열차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수 서쪽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관광열차다. 원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한 구간이었다. 

영어로는 ‘Circum-Baikal Railway’다.

1950년대에 바이칼 호수의 물이 북극해로 빠져나가는 앙가라 강에 수력발전

용 댐을 건설하면서 이르쿠츠크에서 앙가라 강을 따라 바이칼 호 입구의 포

트 바이칼 역에 이르는 철로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횡단철도의 노선

이 바뀌었다. 그 때문에 잠기지 않은 서쪽 구간은 자연 폐선로가 되었는데, 

바이칼 호수 변의 옛 철로를 지나면서 보이는 풍광이 워낙 아름다워 찾아오

바이칼 호변의 여름 풍경 

환바이칼 관광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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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광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환바이칼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구간은 포트 바이칼 역에서 슬류지얀

카 역까지로, 길이는 약 100km다. 수준급의 최신형 관광열차로 단장한 것

은 근년의 일이다. 현재 슬류지얀카 역과 포트 바이칼 역 사이에는 통근 열

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르쿠츠크 역에서 슬류지얀카 역을 거쳐 

포트 바이칼 역까지 운행되는 관광열차는 ‘바이칼 익스프레스’라고도 불린

다. 익스프레스라고 하지만 관광열차가 이동하는 호수 변 구간의 속도는 시

속 20km다. 중간중간 걷기도 하고 휴식도 취한다.

알혼 섬 빙상투어 ‘백미 중 백미’
바이칼 호수의 26개 섬 중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인 알혼 섬은 그 면적이 

730㎢로 크기가 제법 크다. 이는 우리나라 울릉도(72㎢)의 10배, 제주도(1847

㎢)의 40%의 크기다.

겨울철에는 알혼 섬의 가장 큰 마을인 후지르 마을을 출발, 사륜구동차 우

아직을 타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신령한 바위로 알려진 부르한바위와 사

자바위 등을 거쳐 섬 북단 하보이곶까지 둘러보는 빙상투어가 매력적이다.

같은 호수 위지만 얼음이 투명한 곳도 있고, 눈에 덮인 곳도 있으며, 깨진 유

리창 또는 상어 이빨 같은 커다랗고 뾰족한 얼음 조각이 삐죽삐죽 길게 늘

어선 곳도 있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하보이곶 아래는 겨우내 쌓이면서 조금씩 녹은 눈이 

군데군데 커다란 고드름 동굴을 만들어놓아 장관을 이룬다. 대개 이곳의 얼

음 위에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이때 얼음 위에 장작으로 작은 불

을 피우고 차를 끓이는데 그렇게 끓인 차의 맛 또한 일품이다. 광활한 바이

칼 호수 위의 빙상투어는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겨울 바이칼 투어

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바이칼호 알혼섬의 유명한 부르한 바위

빙상투어중 얼음위의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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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문학기행

CULTURE BOOK

왜 시베리아 여행일까? 
<시베리아 문학기행>의 필자 이정식은 오랜 기간 언

론사에서 근무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와 성찰을 해왔다. 특히 러시아, 그 중에서도 어딘지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시베리아 지역에 대

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관심을 토대로 다년간 시베리

아를 여행하며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

호프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대문호들의 흔적

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시베리아가 러시아 

문학의 탄생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도 특별

한 의미가 있는 곳임을 깨닫는다.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출발

한 곳, 이준·이상설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

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은 곳, 춘원 이광수의 <유정>을 탄생

하게 만들었던 곳, 이 모두가 시베리아와 관련이 있다. 

필자는 수차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춥고도 황

량한 이곳을 여행하면서 러시아 대문호들의 작품 활

동과 작품 배경을 환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식

민지하에 있던 우리 민족의 설움과 애환을 이곳에서 

찾으려는 그의 노력 역시 이 책을 통해 고스란히 느

낄 수 있다. 

 

러시아 문학의 뿌리, 시베리아를 가다

<시베리아 문학기행>은 총 6개의 부와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여행자를 위한 안내’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이 열차에 얽힌 

안중근 의사와 우국지사들의 이야기, 시베리아의 중심도시인 이르쿠츠크와 바이칼 호수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서술해 놓았다. 

2부  ‘시베리아의 전설이 된 데카브리스트 부인들’은 약 200년 전 제정러시아 시절 혁명에 실패

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진 귀족 유형수의 부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온갖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

하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부인들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다.

3부  ‘푸시킨과 데카브리스트’는 데카브리스트 발콘스키 공작의 부인 마리야와 러시아 문호 

푸시킨의 이야기다. 사랑을 위해 권총 결투로 생을 마감한 푸시킨의 안타까운 삶을 소개한다. 

4부  ‘데카브리스트 탐구에서 시작된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가 시베리아 유

형 30년 만에 사면령을 받은 데카브리스트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게 

된 이야기다. 오랜 세월 이 작품을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5부  ‘시베리아 유형이 낳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차르체제를 비판하는 독서모임

에서 활동하다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 직전까지 갔다가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한 도스토옙스키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와 그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한다. 

6부  ‘체호프의 시베리아 여행과 사할린 섬 방문’은 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문

호로 성장하는 토대와 자양분을 만들었던 체호프의 삶을 소개한다. 

7부  ‘춘원 이광수와 시베리아 방랑과 소설 <유정>’은 시베리아와 관련된 국내 문학작가로 춘원 

이광수를 유일하게 소개한다. 일제 치하였던 100여 전 전 이광수가 시베리아로 간 까닭과 <유정

>의 탄생비화가 낱낱이 밝혀진다. 

이밖에도 부록1, 2, 3에서는 실제로 시베리아 여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과 저자가 본문에서 못

다 한 이야기들을 추가했다.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시베리아로 여행 계획이 있는 독자라

면, 이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자  이정식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였고, 홍콩대 중국어문과정을 수료했다. CBS, KBS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CBS 사장과 CBS노컷뉴스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뉴스1 사장 및 

부회장,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사단법인 월드하모니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문화사 사장이며, 예술의전당과 충무아트센터 비상임이사,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를 하고 있

다. 또한 서울문화사에서 ‘시베리아와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 및 인문 강좌를 개설하여 총

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2009)을 수상하였으며, 이정식 애창가곡 1, 2, 3, 4집 등의 음반을 냈다.

저서로는 《북경특파원》, 《기사로 안 쓴 대통령 이야기》, 《워싱턴리포트》, 《이정식의 청주파일》, 《권력과 

여인》,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가곡의 탄생》 등이 있다.

* 432쪽, 올컬러, 무선 | 15,800원 | 2017년 09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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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자 화가

경남 통영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수료

서울미술협회회원 

씨올회회원, ICA회원, 홍미회원

서정자 작가는 지금까지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올가

을 하이데라바드(인도)에서 11번째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다. 

100회 이상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

러진 영웅> 외 장단편집 6권, 정영희의 <아프로디테의 숲>, 시

몬 드 보봐르의 <편안한 죽음>의 표지에서도 작가의 작품을 만

날 수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연세대학교사회교육원, 

전경련 IMI 국제 경영원, 교보생명, 전경련 하계포럼 등에서 특

강을 진행했으며, 법원 공무원 연수원, 예뿌리 민속박물관, 자

유컨트리클럽, (주)아이스테크, 코인, 스페인대사관, 동부센트

레빌, 인도대사공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개인전

2016 
제 10회 개인전(ABLE FINE ART Gallery, 뉴욕) 

2015
제 9회 개인전(미술세계갤러리, 서울) 

2012
제 8회 개인전(노암갤러리, 서울) 

2010 
제 7회 개인전(Scola Art Center, Beijing China) 

2010 
제 6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2006
제 5회 개인전(키미갤러리, 서울) 

2004
제 4회 개인전(BoA Art Gallery, Canada Vancouver) 

2002
제 3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2001
제 2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1999
제 1회 개인전(인사갤러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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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 인테리어

장사 잘 되는 풍수 인테리어

‘운명(運命)의 등불을 밝히다’ 명(命) 철학원 원장

- ‘자미두수’와 ‘풍수인테리어’ 전문가

- 국내외 유수기업 및 브랜드 기업운명컨설팅

풍수인테리어 및 운명컨설팅 상담

 010-6205-2780

WRITE  김동환

PRO
FILE

집터를 보는 3대 관점이 있다. 

첫 번째가 배산임수(背山臨水)

두 번째가 전저후고(前低後高)

세 번째가 전착후관(前窄後寬)

배산임수와 전저후고는 지난번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착후관(前窄後寬) ‘출입하는 입

구는 좁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넓은 공간 즉 호리병과 같은 구조’다. 좋은 기운을 받는 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두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외적/ 내적 공간이나 형상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산을 등지고 물을 얻고,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며,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어지는 풍수 3대 간법의 핵심은 

‘좋은 기운’을 가두고 얻고자 함이다. 지맥을 타고 흘러내려온 기운이 결국 혈자리에 맺혀 에너지를 응

축시키는 지형. 바로 그 지형이 소위 말하는 명당인 것이다.

타고난 명당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자리에서 좌향을 숙지한다면 충분히 인공적으로 보충 보완

이 가능한 것이 풍수인 것이다.

그러면 만약 내가 장사를 하거나 거주하게 될 가게나 택지의 주변 환경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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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저후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집터환경을 말하는 삼대 주요 간법 중에 첫 번째 요소

는, 전저후고로 안정적인 집은 후면이 약간 높아 바람을 막아 감싸주어야 

한다. 전면은 약간 낮아 어느 정도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답답하지 않고 양

호한 가상이 된다. 반대로 집의 뒤가 낮으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앞이 높아서 압사를 받게 되면 타인에게 눌리게 되고 건강도 상하게 된다.

두 번째, 급경사
경사가 급한 곳은 위태롭고,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는데, 경사가 급한 

곳은 물이 급히 달아나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결국 파산

지재가 되고 만다.

또한 외딴 곳이나 높은 곳 등 돌출되어 있는 장소에 위치한 집은 사방으로

부터 풍살(風殺)을 받게 되어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곳에

서는 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그랜드캐년과 

같은 협곡의 경우 수억만년의 비바람 영향으로 기이하고 높은 협곡을 만들

어 내듯이 지속적인 바람의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을 풍살(風殺), 즉 하나의 살(殺)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 주변보다 낮은 지형
도로보다 낮은 주택이나, 주변보다 움푹 들어간 낮은 지형의 택지는 좋지 못

하다. 당연히 낮은 지형으로 인해 빗물의 유입이나 바람에 의한 쓰레기와 먼

지, 오물 등이 범람하게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항상 따른다.

네 번째, 물가와 직접 닿는 지형
물은 언뜻 보기에는 좋으나 조용한 밤에는 물소리가 상당한 소음이 된다. 

지속적인 소음은 낮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만물의 실체는 파동으

로 이뤄진 존재다. 즉 다시 말해 인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모든 것에

는 일정한 고유의 파동 즉 주파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24시간 365일 항상 들

리는 물 흐르는 소리는 자칫 정상적인 리듬의 파동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밤에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법인데 수면의 리듬을 깨뜨리는 결

과를 장기적으로 초래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

른 기운을 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큰 강이나 산의 계곡 바로 옆에 집이나 가게를 두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

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물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나 또는 항상 습한 환

경에 노출되기에 천식 및 알레르기,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가게나 영업을 위한 장소로는 언뜻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그러한 위치나 

환경에 영업을 해야 한다면 풍수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매립지/보토(補土)로 이뤄진 땅
매립지는 악취와 오수 및 가스 등 유해한 물질에 언제는 노출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건강의 악화와 운기의 흐트러짐이 항상 존재하게 된

다. 또한 낮은 지형을 보완하여 흙으로 덮어서 집을 짓거나 할 경우에도 원

래의 지기(地氣)가 이르지 못해 거주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붙여 주지 

못하게 된다.

만약 그 보완을 한 땅이 습지나 늪지이며 수맥이 있어 특히 흉하게 본다. 또

는 거대한 바위와 자갈 등이 많은 땅 역시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본다. 

여섯 번째, 집안이나 집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무 

이는 대체로 흉한 작용을 한다. 생긴 모양에 따른 에너지의 발산이 풍수의 

기본이론이다. 당연히 너무 큰 나무는 집이나 공간에서 충분하고 조화로운 

에너지와 기를 공급 받아야 하는 다른 생명체에게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땅의 지기를 큰 나무가 흡수하게 되어 인간 중심의 주택이 아니라 나무에게 

유리한 주택의 형상을 가지게 되기에 집 보다 크고 높거나 풍성한 나무가 있

는 것은 흉으로 본다. 무엇이든 조화로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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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싼 게 좋을까 비싼 게 좋을까 

현) (주)보스톤경영컨설팅 대표이사

 현)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경제ㆍ금융ㆍ자산관리 전문가

 대기업/대학 강연 및 저술ㆍ출간, 방송활동 중

WRITE  여운봉(경영학박사)

PRO
FILE

‘항공료 포함 전 일정 태국 20만원, 방콕 25만원!“ 이란 저렴한 여행광고 문구에 누구나 혹하고 

맘이 끌린다. 그러나 단순하게 가격만 따져서 여행을 떠났다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

기 쉽다. 현지 가이드의 추천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선택관광

과 쇼핑센터에 끌려 다니다보니, 실제 쓴 돈은 애초 생각했던 여행경비의 3~4배가 넘는다. 비

용을 떠나서 모처럼 첫 해외여행을 꿈꾸고 떠난 여행에서 이런 낭패를 당한 여행자에게는 평

생의 한으로도 남을 만큼 속상하다. 

특히 현지 가이드가 추천한 선택관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상한 곳에 팽개쳐지고, 선택

관광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가이드의 모습에 짜증과 화가 치밀어 귀국하게 된다. 이후 국내 

여행사에 항의를 하고 소비자보호원, 여행자 불편처리위원회 등에 고발을 해보았지만, 피해보

상을 받기위한 법적소송까지 벌일 엄두는 나지 않는다. 대부분 국내여행사는 여행자를 모집

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처리하고 현지 가이드는 국내여행사로부터 별도의 급여가 없이 일

을 한다. 그렇기에 가이드는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출로 수입을 만

들어 나간다. 여행사가 여행자의 불만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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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는 피하라

예를 들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만 하더라도 A여행사의 경우 4박5일 여행

에 왕복 항공료 포함 1인 300만원이 훌쩍 넘어서는 반면, B여행사의 여행

가격은 1인 100만원에 불과해 거의 3분의 1가격이다. 심지어 C여행사의 같

은 여행가격은 1인 40만원에 불과하다. 이 3가지 상품 중 과연 어느 여행사 

상품이 정상가격일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비교해 보면 정상

적인 여행가격은 1인 300만원의 A여행사의 상품이란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A여행사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이 포함된 여행으로 가이드가 안내

해 주고 ‘노팁, 노옵션, 노쇼핑’의 조건이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한 5성

급 호텔숙박과 직항 국내외 국적기를 이용하는 조건이다. 물론 여행일정 중 

자유시간에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비용을 내고 옵션을 선택해서 할 수는 있

지만, 안한다고 해서 가이드가 눈치를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어차피 같은 여행지역이고 같은 4박5일 일정이므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여

행사 상품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심정이다. 이처럼 가격만을 비교

해서 여행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고 상기와 같은 갈등이 벌어

질 수 있음을 각오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가정형편상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동남아여행을 가는데 700만원에 가까운 고급여행을 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최소한 1인 100만원 정도는 내고 가는 것이 

좋다. 가이드가 추천하는 옵션 1~2개 쯤은 추가비용을 내고, 여행기간 동안 

쇼핑센터 2~3군데 따라가 주는 협조(?)를 감수하면 원만하게 만족스런 여행

이 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자유여행을 위한 앱은 필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숙박과 항공편만 스스로 예약해서, 현지에 도착하

여 택시타고 호텔을 찾아가고, 여행일정을 스스로 짜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일이 체크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 해프닝도 발생하고 

휴가지에서 난감한 경우도 겪을 수 있지만, 1~2번 정도 해보면 오히려 소위 

가이드의 ‘깃발’만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패키지여행보다는 능동적으로 내

가 여행일정을 만드는 여행이 훨씬 재미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에는 스스로 여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여행을 도와줄 똑똑한 한

국어로 된 ‘앱’이 많이 있다. 

최저가 항공권을 비교해 주는 ‘스카이 스캐너’ 앱은 출발 도착 날짜와 출발·도

착 공항이름만 넣으면 세계 각지에 가장 싸게 갈 수 있는 항공권을 보여준다. 

숙박호텔은 ‘호텔스닷컴’ 앱을 통하면 전 세계 어느 호텔이든 편리하게 신용

카드 한 장으로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현지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호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을 빌려 숙박할 수 있

는 ‘에어비앤비’ 앱을 사용하면 된다. 현지 통역을 위해서는 현지인과 대화 

시 ‘지니톡’을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동시통역해 주므로 편리하다. 

현지에서 차량을 렌탈하여 운전 시 내비게이션은 필수다. 이때는 ‘구글 맵

스’ 하나면 충분하다. 또한 국내외 어느 곳이든 현재 내가 위치한 장소를 중

심으로 반경 100~500미터 이내의 맛집을 손쉽게 찾아주는 ‘트립 어드바이저’

는 필수적인 소위 ‘먹방 가이드’ 앱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호텔과 항공편만을 예약해서 떠나는 자유여행을 즐기는 

중장년층들까지도 가세하여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유여

행을 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불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기존 패키지여행

의 단점과 자유여행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인기다.  

구글맵 스카이스케너 에어비엔비

지니톡 트립어드바이저 호텔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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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강력한 규제 예고다

몇 달 전 검찰은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논란'과 횡령·배임 등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에 고발을 정식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의 회장과 회사를 고발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 

71조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의 같은 조에는 공정위가 검찰

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도 도입돼 있다.

現)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합격자 실무수습 및 

연수 전문강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거래사 1차 및 2차 시험 강사(갈라파고스법학원)

저서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갈라파고스)

      객관식 민법(갈라파고스)

WRITE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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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가
최근 많은 분들이 필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고 물어 오신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가맹사업상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양벌규정으로 

대표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적었

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속고발권이 한몫을 하였다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

한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논의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

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경쟁법'의 특성상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

는지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반드시 형

사처벌이 전제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경제 사건

의 경우 형사 처분보다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더 무거운 제재일 수 

있으며 경쟁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견

해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되는 기업 중 85%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이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

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상조 위원

장은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검

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개정안도 발의중인 상태이다.

이는 정부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일시적으로 이를 없

애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장치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

선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예정
가맹사업법 상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상한을 올리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

는 상태고, 이것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증가하는 가맹분쟁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명확한 듯 보인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국내 가맹본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과징금은 기업의 존폐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

유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 그치는 규제가 대다수였음을 

독자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형사처벌로 해당 자연인에게 그 책임을 물음으

로써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검찰은 최근의 빈번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책임의식

에 힘입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였고, 공정위도 이에 대해 고발을 통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비판과 새로운 공정위의 의지가 

결합되어 책임의식이 더 커졌으리라 생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몇 달 전 공정위와 간담회를 열고 전속고발권을 단

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에 앞서 "경쟁

법 집행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행정규율(과징금·시정조치 등 공정위 

처벌)과 민사규율(징벌적 손해배상, 사인의 금지청구권), 형사규율 등 공

정위 법 집행 체계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법 집행 체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

한 집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의 미온적이었던 공정위의 태도에서 벗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근절에 큰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당장의 전면적 폐지가 아니더라도 단계적 폐지가 예정

되었기에 미스터피자 사태와 같은 검찰 기소는 빈번해 질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공정위의 행정규제 또한 많아질 것이다.

경제규제와 아울러 검찰의 규제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는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자칫 공정위의 힘이 줄어드

니 안심하는 가맹본사들이 있을 수 있을 듯하여 말하자면, 더 이상 경제규

제에 그치기 않을 것임을 염두 해야 한다.

공정위의 규제와 검찰의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강력한 규

제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메시지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칼럼에서 언급하였듯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사실 알

아야 지킬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전문가에게 확실한 조언과 자문을 구

하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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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비스품질 차별화에 투자할 때

“커피는 서비스로 드려요.”

“저 식당 직원의 서비스는 매우 좋다.”

우리가 흔히 ‘서비스’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무상으로 함

께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

럼 무심코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부수

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도 수많은 가맹본부의 경영자나 가맹점사업자들 그리고 직원들이 서비스에 대하여 갖

는 의문들은 “우수한 서비스가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수익을 가져다주는가?” “서비스품질 개

선을  위한 투자가 과연 돈을 벌어다주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은 ‘서비스는 무료, 

공짜, 덤으로 주는 것, 귀찮은 것,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

문일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위원회 자문위원 

WRITE  장재남 

PR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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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위

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페덱스나 디즈니, 맥

도날드 같은 선도적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가 경쟁

우위는 물론이고 좋은 경영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직관을 믿고 투자를 

한 결과 많은 보상을 받았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에서는 광고 외에 단골 고

객을 확보하여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서 미스터리 쇼핑이 정착된 지 오

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소비 인구의 감소, 급여 감소 등의 마이너

스 경제 하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

과 가격 경쟁도 한계에 달하여, 신상품개발이나 광고보다 저렴한 비용으

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던 중, 매장에서의 만족스런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하고 해당 고객으로 하여금 입소문을 내도록 

하여 고객을 늘려나가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비스 사회(Service Society) 또는 서비스 경제(service 

ecomomy)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소비

자 욕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부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 여성

취업 증가,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다차원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복잡화, 삶의 복잡화, 신제품

의 수 증가 등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된다. 특히 

핵심적인 서비스와 보조적인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들의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도 서비스의 차별화에 예외는 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경쟁의 치열과 얕아진 고객들의 지갑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가맹본부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상품의 차별화,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명 가맹본부들이 개발한 메뉴, 디자인, 매장 운영방식, 프로모션 전략, 

광고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쟁력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가맹점주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불하는 가격대비 얻어지는 가치가 적은 만큼 

고객들의 불만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객이 기대하고 만족하는 높은 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본부

와 가맹점은 서비스와 서비스품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흔히 서비스 품질은 고객기대와 성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인식한 서비스 품질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제공해야 한다

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제공한 실제 성과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먼저 고객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파악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사람, 프로세스, 물리적 증거 등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개발

한 7가지 요인들이 가맹점주나 가맹점의 직원들에 의해 고객들에게 제

대로 전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맹점주 및 직원 또한 가맹

본부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약속들

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의 매출증대나 신규고객 유치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매출증대는 물론이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서비스품질의 차별화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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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봉사료 도입으로 
                             절세하기
첫째, 사업 환경의 악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적은 별로 없지만, 최근의 상황은 요식 프랜차

이즈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질에 대한 도전

도 있지만, 요식업 자체가 수년간 매출액의 카드 비율 노출로 인한, 실질 

세금 부담률이 증가되었다. 또한 매년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내년 대폭의 

시급 인상을 통한 인건비의 증가와 4대 보험료의 상승은 앞으로 사업을 하

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에 요식업 프랜차이즈는 자체적인 원가 절감과, 인건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사업구조혁신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구조의 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상

황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및 유럽국가 등,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봉사료를 통

해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하여, 매출액에 있어서도 자영업의 완충지대로 활

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식업에 있어 일부 고급식당이나 호텔 등에

서는 팁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봉사료 도입의 절세 효과 
봉사료를 도입하는 경우 몇 가지의 절세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봉사료만큼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출액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므로 부가

가치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봉사료 도입으로 인한 매출의 변화를 월 매

출 5천만원 기준의 매장을 놓고 비교하면 봉사료 도입 후에 매출이 봉사

료 도입 비율만큼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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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상호 영업표지

매출 100% 50,000,000

인건비 25% 12,500,000

재료비 40% 20,000,000

임대료 10% 5,000,000

기타경비 10% 5,000,000

이익 15% 7,500,000

순번 상호 영업표지

매출 10% 45,000,000

봉사료 10% 5,000,000

인건비 15% 7,500,000

재료비 40% 20,000,000

임대료 10% 5,000,000

기타경비 10% 5,000,000

이익 15% 7,500,000

셋째, 관련법령의 검토를 통해 봉사료 도입 시 유의 사항 

봉사료를 도입하는 경우 몇 가지의 절세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봉사료만큼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출액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므로 부가

가치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봉사료 도입으로 인한 매출의 변화를 월 매

출 5천만원 기준의 매장을 놓고 비교하면 봉사료 도입 후에 매출이 봉사

료 도입 비율만큼 낮아진다. 

봉사료 도입 전 봉사료 도입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 

제61 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

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

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

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협의회 자문세무사

WRITE  최인용

PRO
FILE

그렇다면 봉사료의 도입으로 인한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급여(250만원 가정)에서 봉사료(100만원)가 먼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150만원)만으로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된다면, 직원에게 지

급하는 4대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봉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손님에게 받는 것인가?에 따라 

4대 보험을 주어야 하는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모든 근로의 대가로 판단하므로, 봉사료

는 급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에 대해 지급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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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따라 요일별·시간대별 도입으로 
매출 비중 다르다

업종과 상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같은 메뉴와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상권에 따라서 모

두 다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LSM(Local Store 

Marketing, 로컬스토어마케팅)이 요구되는 이유는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상권

에 따라서 소비자와 소비행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

하여 국내 라면/김밥/분식 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상권에 따라서 소비자와 소비특성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권에 따라서 매출액 차이가 크다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월 평균매출 액은 수도권에서는 홍대 상권이 3371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 상권

에서는 상무지구 상권이 4411만원으로 높게 나타난다. 수원역 상권은 1712만 원으로 가장 낮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외식프랜차이즈MBA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상권분석전문가 과정 지도교수

부산, 창원 부동산.상권분석전문가 과정 지도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외식사업콘셉터 과정 지도교수

사단법인 일자리창출진흥원 원장

  www.facebook.com/webkim2

WRITE  김영갑

PR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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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경기 인천역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강남역 홍대 일산 라페스타 수원역 부평역 서면역 동성로 둔산동 상무지구 삼산로

월평균 매출액(만원) 2469 3371 2757 1712 2069 2333 3069 3335 4411 2035

중간값(만원) 2139 2142 1985 1172 1180 1490 1429 3148 2488 1279

자료 출처 : 나이스비즈맵(2017). 상권분석서비스 https://www.nicebizmap.co.kr (이하 동일)

구분
서울 경기 인천역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강남역 홍대 일산 라페스타 수원역 부평역 서면역 동성로 둔산동 상무지구 삼산로

평균 결제금액(원) 8247 1만4589 1만0181 9222 1만1837 1만3550 1만0981 1만0904 2만2409 12134

상권에 따라서 1회 평균결제금액의 차이가 크다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1회 평균결제금액은 수도권에서 홍대 상권이 1만4589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 

상권은 상무지구 상권이 2만2409원으로 높다. 강남역 상권은 8247원으로 10개 상권 중에서 가장 낮다.

홍대 금· 토요일· 수원역은 주말 매출 비중 높아
라면/김밥/분식 업종의 요일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금요일과 토요일 비중이 높은 상권은 홍대 상권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매출비중이 높은 곳은 수원역, 부평역, 동성로, 상무지구, 삼산로 상권이다. 상권에 따

라서 요일별 매출액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다.

강남역 12~18시· 홍대 18시~24시 매출 비중 높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매출액의 비중이 상권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남역은 12시부터 18시 사이의 매출액 비중이 51.3%로 가장 크지만, 홍대 상권은 18시부터 

24시까지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역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강남역 홍대 일산 라페스타 수원역 부평역 서면역 동성로 둔산동 상무지구 삼산로

20대 23.7% 29.1% 19.7% 30.1% 36.3% 28.3% 23.1% 26.4% 26.8% 23.0%

30대 33.8% 26.2% 32.0% 27.0% 31.3% 33.7% 29.1% 34.4% 42.1% 38.3%

40대 25.1% 28.4% 26.9% 21.9% 19.7% 20.5% 29.8% 24.2% 22.4% 23.3%

50대 이상 17.4% 16.8% 21.4% 21.0% 12.7% 20.5% 18.0% 15.0% 8.7% 15.4%

강남역 30대· 홍대 20대 비중 높아
동일한 분석 업종의 소비자라도 10개의 상권의 소비자 연령대별 비중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강

남역 상권은 30대의 비중이 큰 반면, 홍대 상권은 20대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성별 차이도 상권별로 크게 나타난다. 남성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권은 수도권은 홍대, 일

산 라페스타, 수원역 상권이며, 광역시는 상무지구 상권이다. 여성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

권은 수도권은 강남역 상권이며, 광역시는 부평역, 서면역, 동성로, 둔산동, 삼산로 상권으로 나타난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역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강남역 홍대 일산 라페스타 수원역 부평역 서면역 동성로 둔산동 상무지구 삼산로

남 46.0% 53.6% 51.4% 51.5% 41.6% 46.3% 26.4% 26.8% 23.0% 46.4%

여 54.0% 46.4% 48.6% 48.5% 58.4% 53.7% 55.1% 56.2% 44.1% 53.6%

이상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더라도 상권에 따라서 얼마나 큰 소비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표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상

권 특성에 따른 LSM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가맹점별로 성과 차이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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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노무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

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

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모든 노무관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나 진정 사건 등이 제기되었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는 불리한 입장이 놓

일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법인 C&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1991년 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시행처 노동부)

2012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

2015년 (사)한국소상인단체연합회 고문

2016년 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1544-8323   www.fran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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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나 기간에 관

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근로자

를 채용한 후 1~2일 정도 교육을 한 후 업무에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

다.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대다수의 사업주들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

성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후 곧 바로 그만둔 후 근

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시간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

에게 교부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 교부 방법

근로계약서 교부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근로

자에게 주는 것이다. 가맹점에서 복사기 등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교부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진으로 근로

계약서 내용을 찍는 것은 향후 근로자가 교부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

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

로계약서 교부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진으로 찍는 경

우에도 사업주가 먼저 촬영을 한 후 근로자에게 전송을 하여야 한다.

(4)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면 된

다. 근로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면 된다.

(5)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수습기간 3

개월 동안에는 해고예고가 적용제외 되며,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90%는 법률 개정으로 2018년부터

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임금

임금은 지급 형태에 따라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정하면 되며, 임금

에 각종 수당의 계산 편의를 위하여 포괄임금으로 정할 때는 계산 근

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근

로시간에 대하여 각종 수당이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7) 근로일 및 근로시간

가맹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태이므로 1주간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명

시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일,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주휴수당의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호에는 구체적인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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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파워가 필요할 땐 
                  마젠타 컬러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사랑의 컬러 파장을 지닌 마젠타  (심홍색). 

색의 3원색(마젠타, 시안, 옐로우 색) 중의 하나인 마젠타 컬러는 레드에 보라가 섞인 듯한 

컬러다. 레드에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해 바이올렛을 경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가는 속에서 보이는 마젠타는 테라피적 의미로 신성한 사랑을 지닌 매력적이고 화려한 컬러

다. 또한 여성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남성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는 컬러기도 하다. 레드에 블

루가 섞여 있는 탓일지도 모르겠다. 
퍼스널이미지브랜딩(PIB)연구소장

숭실경영대학원 퍼스널이미지경영 겸임교수

노루 홈데코레이터 (인테리어 컬러컨설팅)

일본 NPO 퍼스널컬러 인증강사

 02-542-5355

W  blog.naver.com/pib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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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
혹시 우표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1센트의 마젠타 우표’를 알고 있

는가? 

이 우표는 1856년경 1센트를 시작으로 1878년 유명한 우표수집가 필립 

폰 페라리 백작이 150파운드에 사들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베를린 박물관

에 기증되었다. 이후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로 들어갔으며, 존 듀폰

에게 경매가 93만 500달러에 넘어간 우표다. 마젠타 종이에 검정색으로 

범선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Damus Petimus Que Vicissim)

라는 말이 라틴어로 인쇄되어 있다.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글귀는 마젠타가 뜻하는 의미기도 

하다.

또한 마젠타는 협동·케어의 의미도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금정구와 기

장군에서 밝은 마젠타의 진달래가 군민의 화합과 단결·애향심을 상징

한다며 구화(區花) 및 군화(郡花)로 지정했다.

진달래 꽃은 약으로도 쓰이며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기침·고혈

압·월경 불순 등의 증상에 처방하기도 하는 데 그래서 일까? 조상들

은 삼월 삼짇날 전후에 진달래 꽃으로 만든 화전을 지져 먹고 즐기기

도 했다. 

컬러를 이용한 생활
컬러의 의미는 이렇듯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

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컬러 파장을 쓰고 도움을 받고 있

는 것이다. 

요즘 커피 복합 문화공간인 플라워숍이 유행하고 있는데 커피 한잔보다 

자연의 컬러인 플라워에서 마젠타 컬러 파장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 

컬러의 꽃을 보면서 마셔보자.

천일 동안 꽃의 색이 바라지 않는다 해서 이름 지어진 마젠타 빛의 천

일홍은 우려내면 투명하며 짙은 마젠타 컬러가 된다. 붉은 빛이다 보니 

추운 겨울 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혈액순환에 좋

은 효능도 지니고 있고, 콜레스테롤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기분을 좋게 하여 업무에 지친 날 마셔도 좋을 듯하다. 

마젠타의 긍정 부정 심리
긍정일 때는 섬세함과 사랑이 많아져 자기 자신과 더불어 타인을 사랑하

는 욕구가 커진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사랑을 느낄 때. 그 섬세함의 

에너지를 쓰는 시기일 때 많이 끌리기도 한 컬러다.

부정일 때는 예민해지고 비정상적일 만큼 신경 쓰게 하거나 소유욕이 굉

장히 강해지게 되며 집념과 강박관념으로 이어져 물건이 누군가에게 애

정을 지나치게 요구하며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거나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도 권하

고 싶다.

또 마젠타가 끌릴 땐(특히 명도가 낮은 마젠타) 힘이 달리거나 지쳐있는 

게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마젠타 컬러의 소품을 써보자

항상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체크해 보고 부정 컬러 파장이라고 생각되면 

긍정적으로 체인지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컬러는 빛이 있어 느끼는 마음의 파장이기에 알아차림으로 현명하게 써

보자.

Mag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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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소자본 창업 열기 ‘후끈’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성료… 외식업 건재 속 오락·레저업종 눈길 

 WRITE  김종백 PHOTO 김동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와 KINTEX가 주최·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41회 프

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중앙회 차원 박람회로서는 이례

적으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됐음에도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기며 어느 때보다 뜻

깊은 박람회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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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

회는 최근 업계에서 발생한 일부 논란 속에서도 참관객들의 발걸음이 이

어졌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참관객들이 대거 박람

회장을 찾으면서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박람회를 주최·주관한 협회는 최근 업계를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해 성대

하게 열었던 개막식도 생략하고 심지어 축하 화환조차도 정중히 사양하는 

등 이번 박람회를 검소하고 조용한 박람회로 마련했다. 

개막 당일 박기영 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임원단만 박람회장을 찾아 참가 

업체들을 둘러보고 환영과 격려의 뜻을 전하는 데에 그쳤다. 그만큼 박람

회 본연의 모습에 집중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참가 업체들과 예비 창업자들

을 더욱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지리적 여건상 참관객 숫자의 대폭적인 하락이 불가피해보였지만 개막일

까지 사전 등록자는 오히려 직전 박람회인 39회 당시보다 70% 가까이 폭

증했다. 대표적 주거 도시인 일산권으로 배후 지역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예상을 넘는 참관객이 박람회장을 찾으며 위기에 놓인 프랜차이즈 산업

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건재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또한 협회가 프랜차이즈 최대의 순기능인 일자리 창출 기능을 알리고 가

맹본부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

한 채용관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간 

진행된 명강사들의 무료 교육도 내내 강연장을 가득 채운 참관객들로 성

황을 이뤘다. 

한 참가 업체 관계자는 “서울 개최가 아니라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

았는데 예상보다 참관객들도 많았고 상담 면에서도 적지 않은 소득을 올

린 것 같다”고 말했다. 

창업부터 금융 상담까지 ‘원스톱 쇼핑’
개막과 더불어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은 이른 시간부터 참가 업체 부스

에서 창업 관련 상담을 받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관련 분

야를 총망라한 이번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상담부터 금융 상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경.

마지막 날 참관객들이 대거 박람회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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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거의 전 분야를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135개 업체, 150여개 브랜드가 총 300여개 부스 규모(채

용관 제외)로 참가했다. 외식업종에서는 치킨(코리안숯불바베큐, 또봉이

통닭, 치키니아 등)과 커피·디저트(커피베이, 커피하루셋 등), 분식(김가

네, 얌샘김밥 등), 식사(이화수전통육개장, 채선당, 돈까스클럽 등), 주점·

안주(미술관, 꼬지사께, 공동음주구역, G글G글오돌구이 등), 고기(원할머

니족발보쌈, 돈오락쪽갈비 등), 버거·피자·제빵(맘스터치, 빅스타피자, 

풍년제과 등), 반찬·도시락(진이찬방, 본도시락 등) 등 다양한 업종이 참

관객과 만났다. 

서비스업 부문에는 교육(짐보리, 디플레이스), 생활(크린토피아, 생활애 

등), 여행(후불제여행사투어컴), 피트니스(커브스), 노인요양(아리아케어) 

등이 참여했다. 특히 여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실내에서 지인들과 실제로 

양궁을 즐길 수 있는 ‘자이언트아처리리얼양궁카페’나 새롭게 재해석된 추

억의 오락실 문화를 이끄는 ‘짱오락실’ 등 아이디어로 무장한 오락·레저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전통의 강자 외식업·교육업 등이 건재함을 과시한 가운데 이

번 박람회에서도 역시 소자본·소규모 창업 트렌드가 열기를 이어갔다. 리

스크를 최대한 낮춘 아이템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프랜차이즈가 만나는 

소규몬·소자본 창업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도 창업 시장을 꾸

준히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점포 규모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최저 임금 인상의 여파로 무인 또는 1인 점포 부스는 박람회 기간 내내 상

담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다. 

‘첫 도입’ 채용관, 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
유수의 가맹본부들이 참여한 채용관 부스에는 아직 프랜차이즈 산업의 일

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취업 준비생들의 꾸준

한 상담 신청이 이어지며 선방했다는 평이다. 

채용관은 참가 업체들이 현장에서 양질의 인력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포인

트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나 창

업과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입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채용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번 정부의 최대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

에 특화된 산업임에도 부정적 논란에 묻혀 이 같은 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

았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73개, 가맹점은 21만8997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규모가 100조

원대, 종사자 수는 무려 130만여 명이다. 취업 시장이 크게 불황을 겪고 있

는 것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

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에 협회는 과감하게 창업과 취업을 함께 볼 수 있는 박람회라는 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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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용히 박람회장을 찾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단이 참가 업체 부스를 찾아 격려를 하고 있다. 

3  부스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4  짐보리 부스에서 맥포머스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

5  해마로푸드서비스㈜ 채용관에서 취업 상담을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6  부스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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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어필하며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박람회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고 

향후 더욱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세 곳밖에 되지 않는 외식 프랜차이즈 상장사 중 해마로푸드서비스㈜와 ㈜

디딤 등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비롯, ㈜크린토피아, ㈜얌샘, ㈜파리크라

상, ㈜엔캣 등 총 14곳의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들은 취업 희망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본사 직원 

등 다양한 직군에 지원할 지원자를 모집했다. 취업 준비생들은 상세한 상

담을 받고 입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서로가 ‘윈-윈’하는 자

리로 거듭났다. 

※채용관 참여 업체 명단(총 14곳)

㈜금탑에프앤비 / ㈜놀부 / ㈜다온에프앤씨 / ㈜디딤 / ㈜섬김과나눔 / 

㈜얌샘 / ㈜에쓰와이프랜차이즈 / ㈜엔캣 / ㈜오피스넥스 / ㈜일성코퍼

레이션 / ㈜제이케이글로벌 / ㈜크린토피아 / ㈜파리크라상 / 해마로푸

드서비스㈜ 

‘배워야 보인다’ 트렌드 강연에 관심 높아
협회가 마련한 이틀 간의 무료 교육 역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진솔하고 

유익한 강연이 이어지면서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올바른 

창업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창업 준비에서 창업 후 각종 실무까지 프랜차

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막일인 9월 14일 박람회장 내 컨퍼런스룸에서는 ▲창업피아 이홍구 대

표의 <2018년 창업트렌드와 시장전망> ▲오앤이외식창업컨설팅 권영산 

대표의 <우수가맹본사 및 브랜드 선정 노하우> ▲경기도청 불공정거래상

담센터의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강의가 열렸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윤형보 교수의 <효과적인 프

랜차이즈 가맹점 마케팅 전략> ▲두드림창업경제연구소 박민구 소장의 <

업종 및 아이템별 상권분석과 입지전략> 및 <상권분석을 통한 가맹점 출

점 전략> 강의가 진행됐다. 

14일 열린 무료 강연을 모두를 소화한 한 참관객은 “음식점 창업에 관심

을 두고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마침 거

주지 인근에서 박람회가 열리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

실제 창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다뤄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내년 3월 코엑스에서 만납시다 
많은 참관객들은 창업 상담 외에도 참가 업체들과 협회가 마련한 각종 이

벤트를 즐기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의 진

가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야구계의 ‘레전드’ 양준혁 전 선수(코리안숯불바베큐)와 세계 챔피언을 지

낸 프로복싱계의 전설 유명우 전 선수(LG유플러스)가 사인회를 열어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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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가 하면 박람회장 곳곳이 시식 행사를 즐기는 

참관객들로 북적였다. ‘자이언트아처리리얼양궁카페’나 ‘짱오락실’ 등 오

락·레저 업체들이 마련한 체험형 부스들은 박람회 기간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협회 역시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업체 부스에서 상담 시 받을 수 있는 스탬

프 스티커를 모아 오는 참관객들 총 750명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이

벤트를 진행하며 상담 열기를 더했다. 공동 주최 측인 킨텍스 역시 참관객

들에게 옆 전시관(제2전시장 8홀)에서 펼쳐진 ‘K-Shop’ 및 ‘LMF 박람회’ 

등 유통 관련 박람회를 무료로 연계해 관람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했다.

협회 관계자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번 박람회에 보여준 관심은 대다

수 가맹본부들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큰 소득”이라면서 “앞으로 프랜차이

즈 업계는 최근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태하고 더욱더 사랑받는 

국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내년 3월부터 서울 삼성동 COEX(코엑

스)로  무대를 옮겨 세계 1위 MICE사인 리드(REED)사 등과 함께 코엑스 

박람회 시대를 개막할 예정이다. 압도적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프랜차이

즈산업박람회가 국내 최고 전시관인 코엑스 및 리드사와 만나는 만큼 벌써

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코리안바베큐 부스에서 사인회를 열고 있는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 

2  짱오락실 부스에서 오락 기기를 즐기고 있는 참관객들.

3  채선당 부스에서 마련한 추첨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참관객들.

4  예비 창업자들이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무료 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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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쳐 달라”

가맹점 갑질 근절 정책간담회서 가맹본부들 공정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한목소리’

 WRITE  김종백 PHOTO 김동하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상욱 의원·이하 특위)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에서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사

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후원 하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

난 7월 가맹점사업자 측 입장을 청취한 1차 간담회에 이어 균형과 형평 차원에서 가맹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

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박기영 한국프

랜차이즈산업협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비롯, 100여명이 넘는 가맹본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

환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지상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기회에 서로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 같이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다”면서 “서로 상생하는 가맹점, 가맹본부가 되

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한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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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 업계 위기 부른다”
박기영 협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라면서 “법률의 최종 소비자

는 국민이고 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인 만큼 가맹사업법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한

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측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가

맹사업법은 이미 많은 규제를 담고 있고 특히 일부 개정안은 자유시장경

제 질서에 반할 정도”라고 강조하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가맹점사

업자의 교섭권 강화 등 일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직영점 1+1 제도 의무화, 신규 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가 근본적인 대책”이

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도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모집단계

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쟁 심화 등 창업 환경의 변화

도 가맹점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따라서 가맹사

업법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정책들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시작’과 ‘자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입법 불가피한 부분 있어” 온도차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가맹본부 측

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가맹점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말

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법적 토양이 제대로 구축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법에 과잉입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

분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도 “법적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부작

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협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안에 사회와 가맹

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잘 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슈들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국

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외면한다면 산업의 지속

이 불가능한 만큼 가맹본부나 협회에서 진정한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

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의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혁신안 경과보고, 나경엽 특위 공동위원장의 가맹점주협의회 10대 필수 개

정 요구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현재 각계의 프랜차이즈 전문가들로 구

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마련 중인 혁신안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

정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3 4

1 2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3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주)일승식품 대표)

4  이정훈 (주)일성코퍼레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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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로열티제도와 
               상생 시스템 정착돼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혁신을 말하다’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WRITE  김종백 PHOTO 김동하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가 지난 9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에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학 석사과정(FC MBA·주임교수 이성훈)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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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2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장

3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4  이성훈 FC MBA 주임교수

공정한 분배 패러다임 정립
기조 발제에 나선 세종대 이성훈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혁신을 통

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능동적으

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합리적 

이윤동기의 촉진과 공정한 분배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혁신을 통해 상생 프랜차이즈

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위원회와 가맹점주협의회를 통

해 상생방안을 만들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

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공유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갑을 관계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형 상생 프랜차이즈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하며 합리적

인 분배를 위한 수익 모델의 전환 유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구매 통한 수익배분 사례 분석
이어 기조발제로 나선 이영채 박사(㈜지호 대표)는 <프랜차이즈 수익모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공급품목과 로열

티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 박사는 특히 한국형 프랜차이즈 로열티 제도의 필요조건으로 ▲대국

민 인식 변화 ▲정부 주도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입 장벽 가이드라인 법률 제정 ▲가맹본부 및 가맹점 회계의 투명성 등

을 꼽았다. 

또한 프랜차이즈 성과공유방안으로 제시한 공동구매를 통한 수익배분제, 

리베이트 배분제, 규모이익 배분제, 성과와 로열티 연동제 등에 대해 장

단점을 파악하고 부엉이돈가스, 피자마루, 피자알볼로, 호식이두마리치

킨의 상생과 성과공유 사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활발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달리 존재감을 거의 

발하지 못하고 있는 가맹사업진흥법의 활성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영·법률적 관점의 열띤 패널 토론 
기조 발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이재한 교수(㈜다인에프앤비 대표) 사

회로 손석우 대표(㈜섬김과나눔), 황민호 변호사, 김도준 변호사 등이 참석

했다. 패널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과 성과공유방안 등에 대하여 경영 

실무 및 법률적 관점에 입각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경영과 시스템, 마케팅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프랜차이즈에 대

한 사회적 논란을 극복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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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REPORT 김종백

각계 전문가들 협회 자문위원단으로 위촉 
프랜차이즈 산업의 올바른 발전 도모

9월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을 진솔하게 주고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박기영 회장과 정현식 수석부회장, 이범돈 수석부회장, 

이원성 수석부회장 등 협회 임직원들과 박원휴 자문위원장(체인정보 

대표) 등 3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책 등

에 대한 자문에 답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향후 협회는 자문위원단 전체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시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올바

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33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입학식
국내 유일 슈퍼바이저 자격증 과정…10주간 일정 ‘첫 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제33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이 9

월 23일 입학식을 갖고 10주 과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입학식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과 한국프랜차

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 등 내외 귀빈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무자 및 임원들 등 슈퍼바이저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33기 

원우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33기 과정은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5시간씩 총 10

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슈퍼바이저 자격증 시험 응

시 자격을 부여받는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명의의 수료증

을 수여받게 된다. 

‘1심 유죄 선고’ 사회적 물의 일으킨 A社 제명 
프랜차이즈 신뢰 회복 노력 일환…윤리 경영 동참 독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8월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마

약 투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사를 회원사에서 제

명했다. 

앞서 8월 22일 A사의 대표 O씨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협회

는 1심에서 O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A사를 협회

에서 제명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및 상생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 대응

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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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나누는 프랜차이즈로”…점자 메뉴판 보급화 협약식 
협회·롯데지알에스, 시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해 협력 다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9월 1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롯데지알에스㈜와 점

자 메뉴판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전국의 롯데리아 1,300여개 매장에 점자메뉴

판을 보급하기로 했다 .

협회는 ㈜놀부, 오니기리와이규동 등 점자메뉴판 보급을 희망하는 회원사들의 동참

을 적극 독려하며 점자 메뉴판 대중화에 꾸준히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날 협약식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 노일식 롯데지알에스㈜ 대표 등 협약 당사자 대표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점자 메뉴판 보급을 청원한 인화여고 학생, 한국맹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점자 메뉴판 보급화와 시각 장애인의 권리 증

진을 위한 사회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K-프랜차이즈 쇼케이스 설명회’
미국 서부지회 등 주관…12개 유망 한국 업체들 참가

9월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 서부지회(지회장 이호욱)와 LA한인무역협회

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7 제2차 K-프랜차이즈 투자 및 가맹 설명회’가 LA한인타운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통해 한인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

대를 도모하자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맘스터치’, ‘커피베이’, ‘오니기라와이규동’ 등 12개 유망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참

가해 한인교포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세미나와 관심업체 1

대1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사무국 ‘협회 발전 모색’ 하계 워크숍 

9월 1~2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진행

9월 1일부터 이틀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이 양평 대명콘도에서 하계 워

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현식 수석부회장과 임영태 사무총장, 박호진 전략홍보실장을 비

롯, 사무국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단합과 결속을 다졌다.

사무국 임직원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를 통해 협회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 부서별 업무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등 의미 있는 시

간을 가졌다.

협회 사무국은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진정한 상생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한다는 방침이다. 

125 



지회 소식 REPORT 도정은

대구경북지회 소식
지회장 : 이재백

9월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12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중앙회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지회 대강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후에는 여우골생고기문어(대표 

백승윤)에서 회원사와 자문위원들 40여명이 함께 뒷풀이를 가졌다. 

9월 정기 봉사활동
14일 다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추석맞이 송편·우동만

들기 체험 및 시식회를 진행했다. 진행에는 ㈜미식주 이경숙 대표(여성분과위

원회 위원장)와 더기진국밥 김창숙 대표(여성분과위원회 간사)가 참여했고 음

식협찬에는 푸드엔조이 기소야 박한균 대표(사무총장)가 우동을 제공했다. 또

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재백 지회장, 유재현 대표, 김도아 대표, 류미숙 대표, 

권오하 홍보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행사 진행을 함께 도왔다. 

9월 산악회
16일 팔공산 서봉에서 4시간 코스 트레킹을 진행했다.

SNS 홍보 마케팅 교육과정(2) 개강식
19일 국제평생교육원에서 SNS 홍보 마케팅 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전

반적인 소셜미디어 활용법을 통한 상가 및 점포의 마케팅 방법과 네이버 블

로그 전략과 상위노출 검색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다. 매주 화, 목요일 3시간

씩 4주간 진행된다. 

9월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12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중앙회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지회 대강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후에는 여우골생고기문어(대표 

백승윤)에서 회원사와 자문위원들 40여명이 함께 뒷풀이를 가졌다. 

9월 정기 봉사활동
14일 다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추석맞이 송편·우동만

들기 체험 및 시식회를 진행했다. 진행에는 ㈜미식주 이경숙 대표(여성분과위

원회 위원장)와 더기진국밥 김창숙 대표(여성분과위원회 간사)가 참여했고 음

식협찬에는 푸드엔조이 기소야 박한균 대표(사무총장)가 우동을 제공했다. 또

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재백 지회장, 유재현 대표, 김도아 대표, 류미숙 대표, 

권오하 홍보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행사 진행을 함께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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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회 소식
지회장 : 신영호

8월 임시이사회 및 깜짝 벙개
협회의 발전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 

8월은 휴회임에도 불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깜

짝 벙개를 가졌다. 

공동마케팅 진행
회원사 간 ‘착한창업’이라는 이름으로 2차 공동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여 진행 중에 있다. 

무료 교육 진행
9월 20일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및 스피치 노하우’를 주제로 한 무

료 교육을 진행했다. 

선진기업탐방 및 견학프로그램 

10월 황금연휴동안 충전을 마친 후 회원사들과 함께 선진기업탐방 및 견학프

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울경지회 홍보관 운영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

최 및 주관하여 개최한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부울경지회 홍보관’을 만들었다. 부울경지회 회원사들의 브랜드 홍보를 

도맡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9월 정기 월례회 개최
9월 19일 부울경지회 본사에서 9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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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규·협력회원 현황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0월~11월 교육 일정 안내

교 육 명 [2017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가맹사업법의 이해

기    간 10월 20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대상 :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10월 19일)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요 및 주요 개정내용의 이해를 통한 내실있는 가맹본부 운영 지원

혜      택 : ※교재/다과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10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신청일

정회원 ㈜밈스 카페밈스 음식점업 원현 2017.09.12

협력회원 ㈜프랜코 ㈜프랜코 서비스업 유재은 2017.08.22

협력회원 다우이엘㈜ 다우이엘 도소매업 김상훈 2017.09.14

2017

05
2017

09

교 육 명 [2017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브랜딩, 마케팅 전략

기    간 10월 16일(월)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대상 :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가맹본부의 브랜드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브랜드 정의 및 주요 요소, 프랜차이즈 특화 온라인 마케팅 및 온라인마케팅 우수사례 등

혜      택 : 교재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10

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가맹상담 핵심전략

기    간 10월 18일(수)~19(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경영지원 부서장, 운영총괄 부서장, 부분별 부서장

목     적 : 연도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흐름을 파악 하고 사업 실적 및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하여 부문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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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글로벌 프랜차이즈 온라인 마케팅

기    간 10월 25일(수)~26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관련 업무수행 또는 수행예정자

목      적 :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극대화, 전문화 시키고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세일즈를 통해 경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10

교 육 명 [2017 프랜차이즈 교육지원사업]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기    간 10월 27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50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가맹본부 임직원)

교육대상 : 가맹본부 임직원

목      적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본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혜      택 : ※교재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10

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빅데이터 상권분석 전략수립

기    간 11월 8일(수)~9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점포개발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데이터 분석자

목      적 :  빅데이터의 정보로 상권과 마케팅을 활용하고, 현업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활용방안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11

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FC 가맹상담 스피치 노하우

기    간 11월 15일(수)~16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영업부, 슈퍼바이저, 고객응대 담당자

목      적 :  영업 상담의 노하우와 프랜차이즈 가맹상담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해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에 이바지 하고자 함

혜      택 : ※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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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2017년 8월 신규등록

번호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등록일 업종

1 륭림닭발 륭림닭발 20170880  2017-08-01 한식

2 (주)고헤어 하다헤어 20170881  2017-08-01 이미용

3 ㈜ 참조은에프앤비 신교령 사골순대국 20170882  2017-08-01 한식

4 호구스 호구의 족발보쌈 20170883  2017-08-01 한식

5 (주)영진에프앤씨 정릉서갈비 20170884  2017-08-01 기타 외식

6  (주)강산면옥 강산면옥 20170885  2017-08-01 한식

7 (주)명진푸드 날마다대박나는집 20170886  2017-08-01  한식

8 (주)상구패밀리 버스컵 떡볶이 20170887  2017-08-01 분식

9 청춘 에프엔비(F&B) 청춘슈퍼 20170888  2017-08-01 주점

10  (주)박스트론 박스트론 20170889  2017-08-01 스포츠 관련

11 (주)쑥뜸명가코리아 쑥뜸명가코리아 20170890  2017-08-01 기타도소매

12 (주)아이윈 아띠앙쥬(ATTIANGE) 20170891  2017-08-01 기타 서비스

13 (주)제이케이에프 우동역 20170892  2017-08-01 기타 외식

14 육소단 육소단 20170893  2017-08-02 한식

15 건대황소곱창 황소곱창 20170894  2017-08-02 기타 외식

16 라디오비어   김피디라디오비어 20170895  2017-08-04 주점

17 맛있는영자씨네 맛있는영자씨네 20170896  2017-08-04 한식

18 돈꾸락 돈꾸락 20170897  2017-08-04 한식

19  (주)스마트워시 워시테리아 20170898  2017-08-04 세탁

20 (주)짱 짱오락실 20170899  2017-08-04 기타 서비스

21 (주)웅자네푸드 웅이네 오돌뼈 20170900  2017-08-04 기타 외식

22 (주)푸디아 미스터닭찜 20170901  2017-08-04 한식

23 (주)캠프그룹  홍대 편의점포차 20170902  2017-08-04 기타 외식

24 카츠젠 카츠젠 20170903  2017-08-04 기타 외식

25 (주)진복호 진복호 20170904  2017-08-04 한식

26 댄장이네 오.떡.순 댄장이네 FOOD SPOON 20170905  2017-08-04 분식

27 (주)비씨에이치에이앤아이 벽창호인테리어 20170906  2017-08-04 기타 서비스

28    (주)더모나코그룹 CAFE THE MONACO 20170907  2017-08-04 커피

29 오핫 F&C 오핫 20170908  2017-08-04 분식

30 2NE System 포차끝판왕 20170909  2017-08-04 기타 외식

31 도그웨이 도그웨이 20170910  2017-08-04 반려동물 관련

32 스모킹버블카페 스모킹버블카페 20170911  2017-08-04 커피

33 (주)바른에프씨 아이포(iPho) 20170912  2017-08-04 기타 외국식

34 주식회사 규봉코리아 고기굽는 목공소 20170913  2017-08-04 기타 외식

35 주식회사 규봉코리아 쿡앤카페 20170914  2017-08-04 기타 외식

36 (주)하마에프씨 화로상회 20170915  2017-08-04 기타 외식

37 (주)언제나 박성광의 깐풍기물란 20170916  2017-08-04 주점

38 (주)더랑코리아 탕이랑사리랑 20170917  2017-08-04 기타 외식

39 돌리고푸드시스템 돌리고제주도야지 20170918  2017-08-04 한식

40 L.I.P Parrot Company 리프패럿(LIP Parrot) 20170919  2017-08-04 커피

41  (주)강남에프앤비 화덕고깃간 20170920  2017-08-04 기타 외식

42  포돈 포대포 20170921  2017-08-04 한식

43  주식회사 진담 풍국면 20170922  2017-08-04 기타 외식

44 주식회사 제이엘컬렉션 제이블랑 20170923  2017-08-04 의류 / 패션

45 아이러브 직장인음악학원 아이러브 직장인음악학원 20170924  2017-08-04 기타 교육

46    브라더F&H 브라더한정식도시락 20170925  2017-08-04 한식

47 (주)프렌즈리 셰프리 20170926  2017-08-04 서양식

48 조리고 조리고 20170927  2017-08-04 한식

49   수가 F&B 불백어게인 20170928  2017-08-04 한식

50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 제주생선구이 올래밥상 20170929  2017-08-07 한식

51 (주)수재 수재샵 20170930  2017-08-08 기타도소매

52 농업회사법인 (주)을과 함께 뿔발 20170931  2017-08-08 한식

53 땅스부대찌개 땅스부대찌개 20170932  2017-08-08  한식

54 진 땡초우동 진땡초우동 20170933  2017-08-09 기타 외식

55 (주)한나에프엔비 한나식빵 20170934  2017-08-09 제과제빵

56 (주)브라더컴퍼니 2015청춘초밥 20170935  2017-08-14 일식

57 (주)항방 항방양육관 20170936  2017-08-14 중식

58 본정초콜릿(주) 본정 20170937  2017-08-14 음료 (커피 외)

59 (주)다드림에프앤비 왔쏘 20170938  2017-08-14 한식

60 도배랑 도배랑 20170939  2017-08-14 기타 서비스

61 비어웍스 비어웍스 20170940  2017-08-14 주점

62 나라푸드서비스 독가마 숯불치킨 20170941  2017-08-14 치킨

63 스텔라요가 & 필라테스 스텔라요가 & 필라테스 20170942  2017-08-14 기타 교육

64 가든오하이오(gardenohio) 가든오하이오(gardenohio) 20170943  2017-08-14 기타 외식

65 매콤상회 매콤상회 20170944  2017-08-14 한식

66 문경상회 문경상회 20170945  2017-08-14 한식

67 (주)메이블 슈슈앤크라 20170946  2017-08-14 의류 / 패션

68 청킹맨션 청킹맨션 20170947  2017-08-14 중식

69 제이케이글로벌 몽키폰 20170948  2017-08-14 기타도소매

70 슈퍼탕수육 슈퍼탕수육 20170949  2017-08-14 중식

71 주식회사 규봉코리아 하루비어 20170950  2017-08-14 주점

72  (주)나군에프씨 나일구포차 20170951  2017-08-14 주점

73 (주)더블유에스컴퍼니 스티므도 20170952  2017-08-14 일식

74  주식회사 한성푸드시스템 정복앤아구 20170953  2017-08-14 한식

75 난바이찌방 난바이찌방 20170954  2017-08-14 일식

번호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등록일 업종

76 (주) 피플인사이드 Why 스토리 n 스피치 20170955  2017-08-14 일식

77 (주)아스트로캠프 어린이천문대 20170956  2017-08-14 기타 교육

78  더 모스트 푸드 생고기대학교 20170957  2017-08-14 기타 교육

79 ㈜키무카츠아시아 키무카츠 20170958  2017-08-14 한식

80 아이스크림연구소 아이스크림연구소 20170959  2017-08-14  일식

81 신존F&B 신존떡볶이 20170960  2017-08-14 아이스크림/빙수

82 (주)나군에프씨 신촌맥가 20170961  2017-08-14 분식

83 비엠에프앤비 샤오시안 20170962  2017-08-14 주점

84 흙심흑염소 흙심흑염소 20170963  2017-08-14 중식

85 (주)갤러리안경 갤러리안경 20170964  2017-08-14 기타 외식

86 돼지두마리 장전점 바보돼지두마리 20170965  2017-08-14 안경

87 (주)진선배푸드 진선배떡볶이 20170966  2017-08-14 한식

88 (주)홍일 딴따라노래방 20170967  2017-08-17 분식

89 포맨에프엔씨 꼬꼬팜 20170968  2017-08-17 오락

90 주식회사 길드에프앤비컨설팅 연가국수 20170969  2017-08-17 치킨

91 어만장어구이 어만형제 20170970  2017-08-17 분식

92 진떼배기 협동조합 진떼배기 20170971  2017-08-17 한식

93 버금새우 버금새우 20170972  2017-08-17 기타 외식

94  (주)명성웰스토리 큰집아저씨 20170973  2017-08-17 한식

95 (주)비빔팩토리 팔판토스트 20170974  2017-08-17 분식

96 인화이트 화이트운동화&빨래방 20170975  2017-08-17 기타 서비스

97 (주)에이온푸드컴퍼니 조선국수보쌈 20170976  2017-08-17         한식

98 (주)엠제이 동방양꼬치 20170977  2017-08-18     기타 외국식

99 (주)열선수푸드 열선수애호박돼지국밥 20170978  2017-08-18 한식

100 (주)경성글로벌 경성코페 20170979  2017-08-18 커피

101 (주)밥장인 바론떡볶이 20170980  2017-08-18 분식

102 버터비 베이킹스튜디오 버터비(Butterbe) 20170981  2017-08-18 기타 교육

103  씨엔티테크(주) 씨엔티스터디센터 20170982  2017-08-18 기타 교육

104  (주)제이더블유컴퍼니 빼돌린 뒷고기 20170983  2017-08-22 중식

105 (주)외식그룹자선 달배뒷고기 20170984  2017-08-22 한식

106 피엠삼삼삼(PM333) PM333365 20170985  2017-08-22 제과제빵

107 오 이탈리안 오 이탈리안 20170986  2017-08-22 서양식

108 몰디브 태닝 컴퍼니 몰디브태닝 20170987  2017-08-22 이미용

109 쿠파스테이크 쿠파스테이크(CUPASTEAK) 20170988  2017-08-22 서양식

110         (주)블루원코리아 블루원(Blue1) 20170989  2017-08-22 기타 서비스

111 통한닭체인사업본부 착한통한닭 20170990  2017-08-23 치킨

112 (주)러빈허 러빈허 플라워카페 20170991  2017-08-23 커피

113 (유)붕신 오마이갓 20170992  2017-08-23 분식

114 고루푸드(주) 고루모도시락 20170993  2017-08-23 기타 외식

115 (주)황금희 황금희에스테틱 20170994  2017-08-24 이미용

116 특수돈 왐수광 20170995  2017-08-24 기타 외식

117 두껍삼 두껍삼 20170996  2017-08-24 기타 외식

118   (주)에스사이언스 s바디워크필라테스 20170997  2017-08-24 스포츠 관련

119 유로코피자 유로코피자 20170998  2017-08-24 피자

120 주식회사 루에프앤비 중화가정 20170999  2017-08-24 중식

121 야장 야장편의점포차 20171000  2017-08-24 주점

122 갈비에 빠지다 갈비에 빠지다 20171001  2017-08-24 한식

123 (주)이룸디자인 이룸골프 20171002  2017-08-24 스포츠 관련

124 도리도리 도리도리 20171003  2017-08-25 기타 외식

125 조이에프씨(F/C) 부산어묵꽃이 20171004  2017-08-25 한식

126 원가네푸드 양념숯불왕갈비 정도 20171005  2017-08-25 한식

127 원가네푸드 원가네 얼큰이 20171006  2017-08-25 한식

128 계탄집푸드앤코 계탄집 20171007  2017-08-25 한식

129 와우드림 두배갈비 20171008  2017-08-25 한식

130 신천 양꼬치 신천양꼬치 양고기목장 20171009  2017-08-25     기타 외국식

131 (주)화한 아이왈중국어 20171010  2017-08-25    교육 (외국어)

132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 차홍룸(CHAHONG ROOM) 20171011  2017-08-25 이미용

133 (주)이도감 농업회사법인 불고기브라더스 키친 20171012  2017-08-25 한식

134 승승유통 승승수제갈비 20171013  2017-08-25 기타 외식

135 (주)송화컴퍼니 송화삼계탕&닭갈비 20171014  2017-08-25 한식

136 디티푸드 고기바보 20171015  2017-08-25 한식

137 농업회사법인 (주) 뉴한스 한스브레드카페 20171016  2017-08-25 제과제빵

138 오토앤(주) 에쓰-오일(S-OIL)슈퍼워시(SUPERWASH) 20171017  2017-08-25   자동차 관련

139 (주)모두여는세상 배달삼겹직구삼 20171018  2017-08-30 한식

140  ㈜에스엠푸드 낭만피자 20171019  2017-08-30   피자

141    주식회사 바레나의꿈 미스(Miss)삼겹&갈비 20171020  2017-08-30 기타 외식

142 바다사랑  바다사랑 스시 20171021  2017-08-30 일식

143 바닐라푸드  레인보우아이스크림 할인점 20171022  2017-08-30 기타도소매

144 (주)영마루 마루 20171023  2017-08-30 일식

145 정가네화덕구이족발 정가네화덕구이족발 20171024  2017-08-30 기타 외식

146 (주)비토코리아 슬립리스 인 시애틀 20171025  2017-08-30 커피

147 달려라 팬 달려라 팬 20171026  2017-08-31 기타 외식

148 스마트FC 필라스타 20171027  2017-08-31 서양식

149 진성 F&S
스테이크플러스(THE 

STEAK PLUS)
20171028  2017-08-31 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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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

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

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

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

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

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Ⅰ.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

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

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하나 협력을 도모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Ⅱ.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

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

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

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

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

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

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

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

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

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

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

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방

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

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

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인다.

Ⅲ.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

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

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

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

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3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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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5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F, B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의 요람!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지도사,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고경영자(CEO)대상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학사 및 석사 

     협회인재육성장학, 가천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 석사학위과정 장학금혜택,
세종대 FC MBA과정, 서경대·신흥대 직장인 학사과정,

기타 최고위 과정(연세대 FCEO 과정 추천) 등의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플랫폼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각종 규제 개선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정업체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인 
사무용품, 꽃배달서비스, 배달앱, 복지몰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임원사 정기 골프회,
정회원·협력회원을 위한 산악회, 체육대회, 송년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를 위한

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5% 16. 08.08일자 신용1등급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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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우                     )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브 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 이 지 업    종

담 당 직 원
이름 : Tel :

가 입 경 로   홈페이지   추천인(            )  기타(        )

계 좌 정 보    개인   /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5일  /    14일   /   28일

회 사 명 계 좌 번 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 입 액 금                 원 (\                    ) 협 회 계 좌 번 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

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

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 의  /   미 동 의 )

[관련문의] Tel)070-7919-415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hm@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우)06647

신 청 인 정 보     정회원                협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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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집필한 
프랜차이즈 최초의 역사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월간지입니다.

■전국 교보,영풍,알라딘,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 100,000원 / 2년 구독료 16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값 : 1권 10,000원 / ㈜KFN애드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0-477949

 하나은행 389-910002-30504

광고단가 안내 *부가세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A 표 2 35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해상도의 ai,psd파일)

청약내용
❶ 5회+1 ❷ 10회+3

(단, 선입금)

※ A, B, C, D는 별도협의
※ 서비스는 내지 게재(G 또는 H)

B 표 2 대면 300만원 1면

C 표 3 300만원 1면

D 표 4 500만원 1면

E 표 3 대면 250만원 1면

F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G 내지 앞쪽 200만원 1면

H 내지 뒷쪽 150만원 1면

프랜차이즈월드 정기구독 신청서

구독기간
201   년     월부터

□1년(100,000원) /□ 2년(160,000원)
구독부수         부 구독료                  원

성명

회사명

연락처

주소

*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02)556-7889 또는 팩스(02)556-5281로 연락주십시오.

* 입금 후 kfn1991@naver.com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계산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광고주는 정기구독 1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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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Post
대만 프랜차이즈 탐방기

장기불황 속 편의점·조찬 시장 활황

Zoom In

제6기 KFCEO 교육과정 시작

Focus

‘제39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성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쏟아지는 규제로 고사 위기

THE3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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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BUSINESS
EXPO

제40회

2017. 6. 22(목)~6.24(토) 3일간
The 40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7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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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본 한국의 내일

체험·접객·초니치 전략으로 승부

People & company

철학이 있는 행동가 ‘네네치킨’ 현철호 대표
2017 소비자 만족도 1위 ‘노랑통닭’
백년된 벤처기업 ‘통인익스프레스’
FC Partner ‘하파’ 

정치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문제점

제40회

2017. 6. 22(목)~6.24(토) 3일간
The 40th Korea
Franchise Business
Expo 2017 in Busan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허 200  ╋ ╋ yCover Story

업업협협협협협회회회

‘면
적
당
 매

출
’, 연

간
 평

균
 매

출
보
다
 상

대
 비

교
 유

용
2017  OCTOBER- Vol.26 

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2017 OCTOBER - Vo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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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유통산업도 무인 시대 

세계는 지금 로봇요리사·편의점 등 상용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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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불법파견

고용부 시정명령,유사 계약 업체로 확산될 공산 커 파장 예상

필수 품목 마진 사실상 공개
공정거래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People & Company
㈜엔터라인 전병진 회장
㈜오니규 이명훈 대표
㈜디딤 이범택 대표

BWS강남와인스쿨 이동현 이사장

Hot Issue
제41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성료
소규모· 소자본 창업 열기 ‘후끈’  

Cover Story

한·미 프랜차이즈 어떻게 다를까
김성호 美캘리포니아주 공인 프랜차이즈 변호사 특별 인터뷰

월간


